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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희석되고 하

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 패역한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영적 분별력을 가

지고 천성의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

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삶과 신앙
국가대표양궁감독  이웅 장로

16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
강성철 선교사

14면

시 론
민경엽 목사

2면

이번 갤럽 설문 결과는 한마디로, 미국인 

중 1/6은 이제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

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결국 미국 크리스천들의 “탈교단 현상” 

유행은 다음과 같은 추세들이 만든 결과다: 

어떠한 종교적 소속을 회피하는 미국인들

의 증가 즉 “넌스(the nones)”의 증가로 인

한 개신교인들 숫자 감소와 주류교단 자체

의 수축.

교인 감소라는 현상은 비단 주류교단에

서만 발생하고 있는 경향이 아니다. 미국내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교(SBC)까지도 교인 

감소라는 지독한 몸살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난 15년 동안 거의 1백만 명 정도의 교인

들이 빠져나갔다.

따라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인 중 반

절은 주류교단에 속했지만, 지금은 30% 정

도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갤럽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주

류교단 즉 장로교나 연합감리교회 등에 속

한 교회들은 지금 엄청난 도전 앞에 놓여있

다. 즉 미국 크리스천들이 점점 더 자신들

을 그냥 크리스천으로 불리거나 주류교단

과 같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지 않은 무교단 

교회들에 다니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2010년에 하트포드 종교리서치 센

터는 미국내 35,000개 이상의 무교단 교회

들을 추적해, 1천2백만 이상의 교인들이 신

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현상을 밝힌 바 있

다. 이처럼 미국인들이 특정 교단이나 역사

적 배경을 가진 주류교단보다는 독립교회

나 무교단 교회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

려는 이유는 바로 “제도권(institutions)”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레벨이나 네임에서 벗어나

려는 탈교단 현상이 주는 파장이 너무 심각

해 심지어는 주류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그 

불똥이 튈까봐 교단 색을 약화해, 주류교단 

교회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 즉 종교적 계급 

구조와 지역교회로부터 시작해 총회로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노

력들을 기울이게 됐다고 로저 올슨

(theology professor at Baylor University’s 

George W. Truett Theological Seminary)

은 분석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무

교단주의적” 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올슨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Are 

So-Called “Non-Denominational 

Churches” Really “Non-Denoms?”).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를 무교단주의적 교회

라고 선언한 교회들에서 비슷한 유형의 교

회들의 네트웍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의 대표적인 불러거

인 에드 스테처 역시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

서 교회 개척, 비전 나눔 그리고 젊은 리더

십 신장 등으로 열병처럼 유행했던 네트웍 

“Acts 29”에 대해서, “다양한 교단적 장애

들과 많은 목회적 맥락들 안에서 서로 나누

며 배우면서 목회 사역의 틀을 다르게 보여

주려는 시도”라고 밝힌 적이 있다.
<16면으로 계속>

미국 교인들, 탈교단 현상 가속화
CT, 갤럽 최근 설문결과 바탕 무교단주의자 증가 원인 분석 보도

주류교단의 교세가 예전 같지 않다. 주요 교단마다 교인 감소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려는 교인들이 많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개신교 크리스천들에게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어보면,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들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됐다. 다시 말

해서, 2000년에는 주류교단에 속한 교회들에 다니고 있는 크리스

천들이 50%정도였지만, 2016년에는 30%로 하락될 정도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최근 갤럽의 설문 결과

(More U.S. Protestants Have No Specific Denominational 

Identity, 7월 18일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교인들의 도미노식 탈

교단 현상의 원인을 분석했다(The Rise of the Nons: 

Protestants Keep Ditching Denominations: Nondenominational 

identity has doubled in the US since 2000, Gallup finds).

갤럽조사 결과 최근 미국 기독교인들은 교단을 별로 신경쓰지 않으며 무교단주의자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 낳는다!”
뉴스위크, 시리아 내전으로 강력해진 

‘헤즈볼라’, 숙적 이스라엘과 전면전 가능성 보도

하지만 시리아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도 못할 상황이다. 미국도 시리아 내전

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

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미국은 

시리아에서 헤즈볼라를 공격했다.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지도자는 미국

이 시리아에서 헤즈볼라가 장악한 지역

을 계속 공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

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3면으로 계속>

지난 5월의 어느 따뜻한 날 아침 내전이 계속되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남

쪽에 위치한 벌판. 노랑나비가 주변을 맴도는 가운데 커다란 기관총을 든 키 크고 

체격 좋은 남자가 미사일 발사대 곁에 서 있었다. ‘라비에’라고 불러달라는 그는 

그 지역에 주둔하는 헤즈볼라(Hezbollah) 전사였다. ‘신의 정당’이라는 뜻을 가진 ‘

헤즈볼라’는 레바논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다. 라비에는 뉴스위크가 만난 다른 

헤즈볼라 전사들처럼 언론에 이야기할 권한이 없다며 끝내 본명을 밝히지 않았

다. 하지만 그는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곧 시리아를 해방시킨 뒤 귀

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곳을 사수해야 한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2012년 이래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

드 대통령의 편에 서서 반군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에 맞서 싸웠다. 헤즈볼

라 전사 중 다수가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은 그 전투를 겪으며 더 강해지

고 대담해졌다. 그들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함으로써 훈련과 경험을 쌓았을 뿐 아

니라 이란과 시리아 정부군, 게다가 러시아가 제공하는 고성능 무기도 충분히 확보

했다.

그러나 시리아에서 누리는 헤즈볼라의 ‘전성기’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이스라

엘과 레바논 사이에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레바논 남부 국경 지대는 

오랫동안 위태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더욱 급박해지면서 헤즈볼라 전

사들과 관리들은 얼마 전부터 시리아에서 그 지역으로 병력을 이동시킨다고 밝혔

다. 그들의 숙적인 이스라엘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시리아 내전을 통해 더 강인해진 헤즈볼라가 이제는 이스라

엘과의 전면전 대비해 병력 재배치에 접어든 현지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준다(THE 

NEXT MIDDLE EAST WAR? HEZBOLLAH MAY RISK EVERYTHING IN ALL-

OUT FIGHT WITH ISRAEL).

지난 6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행사 도중 헤즈볼라 지지자들이 헤즈볼라 지도

자 하산 나스랄라의 초상화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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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제출하는 보고서마다 늘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이력서에는 갖가지 다

양한 경험과 활동이 빼곡히 적힌 우수한 학

생이 정작 대학 생활에서 겪게 되는 아주 기

본적인 실패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주

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

서 말하는 실패라는 것이 기숙사에 원하는 

방을 얻지 못하거나 수강신청을 제때 못해 

대기번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아니면 원하

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사소한 문제다.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수업

에서 낙제하거나 아예 대학교에서 퇴학을 당

하는 것 같은 심각한 문제가 전혀 아녜요. 학

생들이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활 상담실에 정

말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 같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 수

업에서 A 학점을 못 받았다고 진심으로 낙담

하곤 해요. 동아리에 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학생활 상담센터

를 찾기도 하죠. 정말로 조언이나 도움이 필

요할 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지 모

르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작은 실패조

차 너무나 두려워하는 나머지 아예 사소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도전이라는 것과 담을 

쌓는 학생도 있어요.”

10년쯤 전에 스탠포드와 하버드 교수들은 

학생들을 관찰한 끝에 “실패 결핍”이라는 용

어를 만들어냈다. 수업에서는 누구보다 똑똑

하고 뛰어난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하는 걸 보고 만들어낸 말이다. 스탠포드대

학교에서 신입생 지도를 담당했고 책 “어떻

게 어른을 길러낼까”를 쓰기도 한 줄리 리스

콧하임스 교수는 “많은 학생이 문제에 갇혀 

옴짝달싹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교수들은 이내 미국대학건강협회가 제공

하는 정신건강 데이터에 나타나는 특징과 기

본적인 대처 능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학생들

의 모습에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터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관리하기 

어려운 과도한 스트레스, 학교 측에서 수용

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리 상담 서비스 급증

을 가리키고 있었다.

코넬대학교는 지난 2010년 학생들에게 전

공지식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기술도 가르치는 것을 학교의 의무라

고 선언했다. 코넬 학생이 잇따라 스스로 목

숨을 끊은 뒤 내린 조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스탠포드대학

교가 “오뚝이 프로젝트(Resilience Project)”

를 시작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유명

한 스탠포드 졸업생들이 자신이 받은 참담한 

성적표 등에 관해 말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보여주는 것이다. 리스콧하임스 교수는 이 

프로젝트를 가리켜 “누구나 비슷한 문제로 

애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시도”라

고 말했다.

이내 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이 힘을 모

아 컨소시엄을 발족하고 재원을 공유하기 시

작하면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잇따라 생겨났

다. 

하버드대학교의 “성공-실패 마주하기 프

로젝트”는 거절당한 사연을 위주로 모아 소

개했고, 프린스턴대학교의 프린스턴의 “관점 

프로젝트”는 실패담이나 고생한 이야기를 

당당히 꺼내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쳤다. 펜

실베이니아대학교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펜

실베이니아 학우들의 진짜 표정(Penn 

Faces)”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아무

리 힘들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멀쩡한 

척, 행복한 척하는 학내 문화를 지칭하는 단

어 “Penn Face”를 비틀었다.

대학교 3학년 때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

는 걸 도왔던 에밀리 회벤은 얼마 전에 졸업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아주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거는 기

대치가 너무 높아요. 학업 성적이나 사회생

활은 물론이고 연애나 가족, 친구 관계까지 

다 잘하길 바라죠. 그러면서 하루에 8시간씩 

달게 자고, 외모는 항상 깔끔하게 빛이 나며 

운동도 빼먹지 않고 하는 그런 생활을 틈틈

이 소셜미디어에 올려주는 삶을 기준으로 상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삶이

란 절대로 그렇게 완벽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보여주려 했던 거죠.”

오스틴 텍사스 주립대학교 학생들은 

“Thrive”라는 이름의 아이폰 앱을 공짜로 받

을 수 있다. 이 앱은 “대학 생활의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앱으로 

짧은 영상이나 귀감이 되는 문구를 정리해 

놓았다. 

UCLA는 학생들이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

을 도와주는 부처를 만들어 교직원을 뽑았

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인문과학대학

인 데이비슨 칼리지에는 이른바 “실패 펀드”

로 불리는 일종의 보조금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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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배울 땐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NY타임스, 스미스여대에서 실시하는 “실패학” 신설 이유와 유익 소개(2)

시론

영화 “대립군”을 보았다. 한국 영화를 볼 때마다 

참 잘 만든다는 감동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대립군(代立軍)이라는 소재 자체

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지만, 스토리 전개도 탁월했

고, 장면마다 최선을 다한 느낌이었으며 영화가 주는 

메시지 역시 수준급이었다. 대립군이란 변방에서 대

신 군역을 살아서 먹고 살아가는 천민 계급을 지칭

한다. 조선 시대 가장 낮은 소외 계층인 셈이다. 때는 

임진왜란이었다. 무능력하고 백성을 전혀 돌볼 줄 모

르는 선조 임금은 왜군이 파죽지세로 쳐들어오자 목

숨의 위협을 느껴 장차 광해군이 될 왕세자를 대신 

세워 소모품을 만들었다. 역시 대립군(代立君)의 역

할을 하게 된 왕세자도 전혀 왕이 될 마음도,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없었는데 진짜 대립군들과 생사고락을 하면서 서서히 왕심(

王心)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영화 중간쯤에는 대립군들이 왕세자를 모시고 피난하는 장면이 나온다. 거친 산

골짜기로 들어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왕세자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 고생하는 

백성들의 삶을 목격하게 되는 과정이 인상 깊다. 그는 역시 피난 나온 백성들을 만

나 잠시 쉬는 사이에 곡수라는 노래 잘 하는 대립군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한

다. 그때 왕세자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

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다. 백성들은 왕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는 어안이 벙벙

하였다. ‘세상에 왕께서 하찮은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시다니 이 무슨 일인가?’ 놀

란 백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왕세자가 춤추는 광경을 바라보다가 그의 진심

을 알게 되고 감동한다. 그 황홀한 광경에 넋을 잃은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기

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변모되신 황홀경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

야 하는지도 몰랐던 세 제자들을 생각하였다.

변화산 사건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자신이 종교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신 지 엿새 후에 벌어진 사건이다. 고난당하실 메시

야는 고난을 넘어 장차 영광을 받으실 모습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격려

하기 원하셨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고난의 길이다. 그

러나 고난은 끝이 아니다. 고난의 강을 건넌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

며, 그 영광은 잠시 당하는 고난과 비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럽다. 그러기에 고난

당하실 주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고난의 길로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의 수난 후에 받을 영광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영

광의 어떠함을 묘사한 내용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 요지이다. “그 옷이 광채가 나

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막

9:3). 홀연히 변화되신 예수님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셨고, 이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초막 셋을 짓자고 횡설수설할 정도였다. 그리고 들리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모든 것은 베드로와 그의 동

료들의 영혼을 압도하였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려는 제자들로 변화시켰다. 

영화 대립군의 처음부터 끝까지 왕의 임재를 상징하는 깃발이 계속 등장한다. 

그 깃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대립군들의 노력이 가상하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

에 마지막 장면에 가서 드디어 왜군을 물리치고 그 깃발을 꽂는다. 그 깃발이 펄럭

이는 모습이 부각된다. 그런데 그 깃발에는 용 두 마리가 어우러져 춤을 추는 모습

이 그려져 있다. 영화 초반부에 대립군 하나가 지나가는 듯이 “용이 왜 하필이면 

두 마리여?” 라고 질문한다. 그 답은 영화가 끝나는 어간에 나온다. 한 마리는 왕

을 상징하고 또 한 마리는 백성을 상징한다고. 백성이 있어야 왕도 있다. 백성이 

행복해야 왕도 행복하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 행복해야 행복하시다. 신

앙생활은 주님이 주님의 백성과 춤을 추시는 것과 같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어우러져 신명나게 춤을 추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목회

자의 참 행복은 교인들의 행복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라는 직은 혼자

서 아무리 춤을 춘다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자리다. 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출 때에야 비로소 목회자도 행복하다. 교인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단 한 사람이

라도 삶이 변하여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목회

자는 사역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민교회의 현실은 더욱 그러하

다. 변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변화되어가는 소수라

도 바라보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그들과 함께 춤을 출 때 어느 날 목회 현장은 거

대한 군무(群舞)의 자리로 변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살전3:8).

왕과 함께 추는 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실패 결핍” 기본적 문제조차 해결 못하는 우등생 보고 만든 단어 

  유명 대학마다 프로젝트 만들어 사소한 실패에 대처하는 법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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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아내와 함께 연로하신 숙부와 숙모님을 뵙기 위해 제

법 먼 길을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숙부는 이미 여러 차례 

심장 혈관 스탠트 확장 수술을 하셔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상황이

었고, 숙모님께서도 딸의 병이 악화되어 극심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이제 50대 초반인 사촌 여동생은 십여 년 

전 발병했던 신장암이 재발하여 췌장과 간에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어 

항암 치료를 포기한 채, 집에서 진통제만 먹으면서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자기 집 근처에 부모님의 거처를 마련해

서 두 분을 수시로 돌봐드리며 모든 병 수발까지 해왔기에 숙부님 내

외분이 받은 충격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상황이었

습니다. 한국에 아들도 있고 타 주에는 막내딸도 있었지만 옆에서 모

든 일을 챙겨주는 자상한 딸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은 언어와 문화가 

낯선 미국 땅에서는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와서 학교 방과 후에는 부모님 가게를 돕고 동생을 돌

보면서도 동부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과 대학원을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할 정도로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한 딸이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슬하에 아들도 낳고 그 아들도 잘 자라서 이번에 명문 대

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대학원에 입학까지 한 그야말로 아쉬울 것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

고 살아왔었습니다. 한인 2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단체를 조직해서 미주 동포들의 권익을 향상하

고 미 주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애를 쓰기도 했습

니다. 다니는 교회에서도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말없이 섬기는 신실한 교인이었기에 교회 목사

님이나 교우들의 충격도 커서 치유를 위한 기도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장성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두 분이야말로 여러 가지 지병과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

고 자식 앞에서 눈물조차 보이지 않으려는 겉모습과는 달리 언제 쓰러지실지 모를 정도의 깊은 슬

픔과 죄책감에 쌓여 계셨습니다. 우선 두 분을 먼저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와 아

내에게 동시에 갖게 하신 것을 알고, 오늘은 사촌 여동생을 못 만나고 가더라도 두 분과 함께 시간

을 보내며 마음의 치유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조카나 목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마치 병원에서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환자의 노부모님을 채플린으로써 만나고 상담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였습

니다. 두 분은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는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들을 말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돌보

느라 항상 노심초사하던 그 스트레스로 인해 딸이 행여 암에 걸린 것은 아닌가하는 자책감마저 갖

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 감정들이 얼마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느낌인지를 공감해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오랜 시간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웅덩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 옆에 조용히 앉은 채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자신의 

말과 감정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그동안 의지적으로 억누르고 절제해온 마음

의 감정들을 하나 둘씩 끄집어내며 스스로 갇혀 있었던 웅덩이에서 마치 걸어 나오는 치유의 과정

을 경험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과 남편, 아들과 함께 더 깊은 고통의 시

간을 보내고 있을 딸의 집을 방문해 달라고 먼저 청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촌 여동생은 만나지도 못

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에, 출발하기 전 아침에 저희 부부는 이 방문에 하나님의 동행

과 임재를 통해 꼭 만나야할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

도했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최고의 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에서의 온갖 치료와 노력에도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병원 입원실 대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막

상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별을 고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담임목사

나 교인들의 심방마저 꺼릴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컸고,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나 남편과 아들마저도 민감할 대로 민감해 있는 환자의 기분을 

살피면서 하루하루 숨을 죽이며 속으로 눈물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방문이었지만 하

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어느 정도의 분노도 있었지

만 담담하게 죽음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하는 애통함의 감정에서 점차 벗어나

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게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변하면서 남은 시간을 정말 이름답고 소중한 가족들과의 추억의 순

간들로 만들고 싶어 하는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차례로 환자의 삶과 사랑이 얼마나 자

신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나누면서 환자의 불안과 걱정은 현저히 줄어들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환자가 함께 손을 잡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별과 천

국에서의 만남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은 환자와 가족들 뿐 아니라 저희 내외의 마음까지 만져 주

시면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떠난 여정은 오히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화조차 받기 불편해 하셨던 숙부, 숙모님을 

만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상처를 치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를 따님의 집으로 안내해주

셔서 부모님과 아들과 함께 드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

를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터치를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육신의 이별은 고통을 남기지만, 영혼의 소망은 그 고통을 이기고 아픔을 넘어 하나님

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tdspark@gmail.com

고통 없고 평화로운 임종

박동서 목사
(Dignity Health 병원 채플린)

채플린 임상목회  (7) 
<1면에서 계속>

게다가 현재 헤즈볼라는 이라크에

서도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와 싸우는 시아파 민병대를 돕는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그 

두 나라는 2006년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렀다)을 치르려면 헤즈볼라는 곧 3

개의 전선(시리아, 이라크, 이스라엘)

에서 싸워야 할 처지다. 그럴 경우 어

쩌면 시리아에서 아사드 대통령을 지

원하면서 얻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지 모른다. 베이루트 아메리칸대학의 

힐랄 하샨 정치학 교수는 “이스라엘

이 전면전에 나선다면 헤즈볼라는 승

산이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

격에 대비한 요격미사일 체계를 전력

화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전력의 분산에 

따른 불리함과 어려움에 조금도 개의

치 않는 듯하다. 적어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교외 다히에의 두 사령관에 

따르면 그렇다. 그곳 길거리의 벽은 

미소 짓는 나스랄라의 초상화로 도배

돼 있다. 무기 곁에 선 잘생긴 젊은 전

사들의 사진도 함께 붙어 있다. 전부 

시리아에서 전사한 그곳 출신이었다.

두 사령관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담배를 피우며 다디단 차를 마셨다. 

한 명은 고위 장교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참모였다. 고위 장교는 “우리가 

시리아에 파견된 이래 전투력이 훨씬 

강해졌다”고 자랑했다. “이전의 헤즈

볼라는 방어에만 주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법까지 

터득했다.” 그의 참모가 끼어들었다. 

“지금의 헤즈볼라는 이전에 꿈도 못 

꾸던 무기로 무장했다. 시리아에 내

전이 없었을 땐 그런 무기를 손에 넣

기가 불가능했다. 특히 이처럼 싼 가

격에 말이다.”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에서 

헤즈볼라는 막강한 이스라엘군도 대

적하기 힘든 상대였다. 요르단 강 서

안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싸우

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달

리 헤즈볼라는 수십 년 동안 훈련됐

고 소지한 무기도 정교했다. 러시아

제 대전차 미사일이 이스라엘 지상군

을 치열하게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어

쩔 수 없이 휴전에 합의했다. 그 전쟁

으로 역내 최강군을 가진 이스라엘이 

병력 120명을 잃었다. 제2차 인티파

다(팔레스타인 봉기) 이래 어느 전쟁

에서보다 더 큰 희생이었다(헤즈볼라

는 49-300명 사이의 대원을 잃은 것

으로 추정됐다).

지금의 헤즈볼라는 그때보다 훨씬 

강하다. “2006년의 헤즈볼라 전력은 

지금의 3% 수준에 불과했다”고 헤즈

볼라 전사 무스타파(가명)가 말했다. 

“시리아에서 얻은 경험으로 우리는 

매우 강해졌다. 18세로 시리아에 싸

우러 갔던 소년이 지금 24세다. 그는 

친구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것을 봤

고 그곳에서 가족을 잃었다. 이제 그

는 더 잃을게 없다. 그는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허세로 들리지만 어느 정도 진실도 

담겨 있는 말이다. 2006년 전쟁 이래 

헤즈볼라는 시리아 정권과 이란 후원

자들의 도움으로 첨단 무기를 확보했

다. 지난해 헤즈볼라는 정규 병력 약 

2만 명과 예비군 2만5000명을 거느

렸다. 중간 규모의 군대에 비교할 만

하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빌랄 사브는 “헤

즈볼라는 군사적 역량을 가진 준 국

가단체로서 가장 막강하다”고 평가했

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헤즈볼라가 

전쟁 발발시 사용할 수 있는 12만 기

의 로켓을 보유한다고 믿는다. 유럽

연합(EU)의 대다수 회원국보다 규모

가 더 큰 로켓 병기고다. 또 레바논 남

부 국경지대의 지하 터널망도 보완했

다. 그중 일부는 이스라엘 영토 안으

로 뚫려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다히에의 고위 장교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중동 전체가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모두

가 싸울 것이다. 여성과 아이들도 칼

을 집어 들 것이다. 이전에 우리는 보

르칸-1 미사일을 이스라엘군에 사용

할 비밀병기로 보유했다. 하지만 우리

는 그 미사일을 시리아에서 사용해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

가 그 미사일을 가졌다는 사실을 안

다. 상상해 보라. 우리는 1시간 안에 

미사일 4000발을 쏠 수 있다. ATV와 

무기화된 드론, 모터바이크로 이스라

엘 영토로 침투할 수 있다. 그들은 모

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천연가스 송

유관을 공격할 수 있다. 우리에겐 대

공 미사일도 있다. 이스라엘 비행기

가 공항에서 이륙하는 즉시 폭파할 

수 있다.”

양측이 서로에게 입힐 피해를 감안

하면 ‘상호 억제(mutual deterrence)’

를 유지하는 현 상태가 지속될 가능

성이 크다. 양측 사이의 전쟁이 임박

한 듯 한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2015년 1월에도 이스라

엘은 시리아에서 헤즈볼라 수송대를 

공습했다. 헤즈볼라는 그에 대한 보

복으로 국경 부근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했다. 그러나 다행히 전투는 확

대되지 않았다. 또 이스라엘이 시리

아의 헤즈볼라 무기고로 추정되는 곳

을 잇달아 공습했지만(가장 최근 경

우는 6월 25일) 전쟁은 발발하지 않

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한 양

측의 군사 활동은 평화를 위한 바람

직한 조짐은 아니다. 지난 3월 이스라

엘은 북부 국경에서 모의로 레바논 

마을까지 건설해 헤즈볼라 영토 내의 

전투를 가정한 군사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더 최근엔 헤즈볼라가 이

스라엘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병력

을 레바논 남부로 이동 배치했다(그

들은 첩보와 이스라엘군 이동을 관측

한 자료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

다). 

다히에의 한 지휘관은 “지금 시리

아 쪽에선 시리아 정부군이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우리의 주

력 부대는 이스라엘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국경이 가까운 레바논 남

부에선 고조된 긴장이 피부로 느껴진

다. 사실 수년 전부터 그랬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침공을 우려한 헤즈볼라

의 병력 이동 배치와 미국의 시리아 

내전 개입 강화를 감안하면 이곳 상

황이 더 다급하게 느껴진다. 이곳은 

헤즈볼라의 심장부로 그들이 숲으로 

우거진 계곡과 언덕에 숨겨진 벙커 

속에 미사일을 배치해둔 곳이다. 일

반 주민이 잃을 것이 가장 많은 곳이

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데 오래 전부터 익숙해졌

다. 한 헤즈볼라 관리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그에 맞설 준비를 한다”

고 말했다. “우리 자손과 그 아래 후

손에게도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문화의 일부다.”

그는 여름이 끝나기 전에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그의 생

각이 옳다면 시리아에 주둔 중인 라

비에 같은 헤즈볼라 전사는 곧 새로

운 전선으로 이동할 것이다. “레바논

이든 시리아든 이스라엘이 침공한다

면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라

비에는 말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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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고진감래를 원하

고, 또 간증하는 자들이 많다. 물론 

그것이 잘못 되었다거나,그것을 원

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다. 그러나 

알것은 진정한 고진감래는 이 땅보

다는 소망의 다음 세계이다.

성경에는 영원한 다음 세계에 대

하여,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

음과 고난, 그 어떤 질병이나, 사고, 

비극이 영원히 존재 하지 않는 곳임

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

의 비극이 계속되는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땅의 삶은 누

구에게나 고진감래가 아닌 것이 분

명하다. 성경에도 족장시대의 흐름

은 대개의 경우가 고진감래의 기록

이지만, 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생애, 교회사 속에 많은 지도자들이 

고진감래 라기보다, 고진고래였다.

특히 사도바울의 생애, 베드로의 

최후, 야고보의 순교, 사도요한의 

무인도 밧모섬의 유배, 스데반 집사

의 순교, 다 고진고래였다(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기풍 목사, 한

경직 목사, 옥한흠 목사, 이중표 목

사, 하용조 목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

도 마음은 행복했고, 소망이 넘쳤

고, 감사가 넘쳤다. 항상 기뻐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 말은 육신의 삶은 최후의 순간

까지 사명감당을 위해 성령에 이끌

리어 고진고래를 택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의 생애 역시 고진

고래였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

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지 

않고, 최악의 진한 고통 속에 피 흘

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

에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무엇

을 보여 주어야 되는가? 고진감래

로 증명할 것인가? 스스로 순종하

므로 고진고래로 통해 보여주고 증

거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실상

은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의 고난은 

오히려 빛나고, 자랑거리, 간증거리

가 되지만, 그리고 고진감래의 목사

의 삶은 기가 살아 과거의 고난을 

간증하지만, 수십년을 고생해도 여

전히 감래는 고사하고 고래의 삶속

에 기죽어 있는 자들, 성공한 사람

들보다 더 고생하고도, 과거의 고생

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하면서 기죽은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가

진 생각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

냐? 를 생각해봐야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교훈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진감래가 아닌, 고진고

래의 삶이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자

족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감사, 

평강이 필요하다. 초막이나, 궁궐이

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니라"고 했다(마16:24). 그리고 십

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고 하셨다(마

10:38).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또 자

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

라"했다. 그러므로 고진감래가 아니

더라도 삶의 실패자가 되었거나, 신

앙의 실패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코 기죽거나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 한 것처

럼 살아야 할 것이다. 범사에 감사

하고, 항상 기뻐하며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각

오한 고진고래는, 기대와는 달리 다

가온 고진고래에 대한 자기변명이 

아닌, 심지어 찾아온 고진감래를 기

꺼이 사양한, 즉 주님의 은혜와 사

랑에 대한 변함없는 죽도록 충성을 

각오한 고진고래인 것이다. 마치 사

도 바울처럼 푯대를 향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뛰고 달리는 삶의 결단인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이 땅에서

의 고진감래를 목표한 것이 분명히 

아님을 밝히는 것이다. 나는 고진감

래에 만족하며, 당당하게 누리며 사

는 길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

진고래의 길을 감사한 맘으로 자원

하여 뛰고 달리는 삶인가?

딤후 3: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

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

야 할 것이니라"(행14:22)고 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죽으려 

가는 길이요, 그것이 사명의 길이

다. 쿼바디스에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어디

를 가고 계시는가? 자기를 부인하

는 것. 자신의 육적이거나, 세속적

인 욕망. 육체가 요구하는 것 부인

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머리둘 곳이 있

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본적인 안

식처를 가지지도 못하셨다.

은퇴비 많이 받아 최후의 순간까

지 선교하고, 후배들을 돌보기 위해

서면, "은쟁반에 금 사과" 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

어 노후보장 받겠다면, 생각해볼 문

제다. 선교는 생색만 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울은 최후

의 순간까지 사명 감당을 위해 날마

다 죽는다고 했다. 자기 십자가는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이 아니겠는

가?

여러분, 은퇴 원로가 사명의 끝이

거나, 사명 방학인가? 당회장, 담임

은 끝났지만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

다. 목사의 짐을 벗은 것은 아니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하고, 그

저 식사 기도나 간단히 하고,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머리나 숙이고, 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밝아야 하고, 귀도 

밝아야 하고, 두 다리 튼튼해야 하

고, 거룩한 의욕을 계속 충전시켜야 

한다. 배터리 수명이 다 되어 가면 

더 자주 자주 충전시켜야 한다.

주님을 따르자. 온유 겸손의 길,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

가, 사명의 십자가의 길...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우리에

게 주신 이 땅의 삶의 기회는 하나

님의 뜻과 기대가 있다. 우연은 없

다. 생명 사용 계획서를 가지고 살

아야 한다.

성령의 감동은 "고진감래"하라고 

하기보다 "고진고래"의 길을 원하

지 않겠는가?

저는 아픈 몸 이끌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기도원 기도굴에 들어

가 추위에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데, 

성경 구절은 떠오르지 않고 돈키호

테의 최후의 평가가 생각났다. 

"그는 미쳐서 살다가 제 정신이 

돌아오자 죽었다"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생각이 너는 사도

바울처럼 "미쳐서 살다가 미친 그

대로 죽어라"

지금도 제 정신 돌아오면 하기 싫

어진다. 성령에 취하고 복음에, 선

교에, 사명에 미쳐야 한다.

기도하는 일 게으르고 싶은가? 

답답한 것도 없으니, 제 정신이 돌

아와서 그런 거다. 다시 미친것이 

재발해야 한다. 그것도 기쁘고, 감

사한 맘으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면

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

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0절 "이는 내 멍에

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라."
kkiwon2002@hanmail.net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푸/른/초/장

고진감래인가? 고진고래인가?
(마태복음 10장 38절/누가복음 14장 27절)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뜻이 하

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

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

지이다”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이 나를 통해 이 세상 구석구석 이

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

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에게 오직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

니다.

야고보서 5:17-18에는 “엘리야

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

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

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

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극한 흉년을 모든 사람들

이 굶주리고 초근목피가 말라 죽

어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를 불러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엘

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했고 7번 기도 끝에 비

로소 하늘은 비를 쏟기 시작했습

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시기로 작

정하셨으나 그 뜻은 엘리야의 기

도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물에 비교한다

면 기도란 수도관과 같아서 기도

라는 수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강물이 거세게 밀려오는 것

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수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

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

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그

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로 작정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

든 육체에 부어지는 영광스런 그

날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이 

약속을 믿고 주께서 승천하신 후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

여 일심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

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불의 

혀 같이 성령이 임재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

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

도를 기다리십니다. 늦은 비의 성

령을 부으시기 위해 우리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

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을 알 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

다.

요한1서 5:14-15에 “그를 향하

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

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년전 뉴욕동양제일교회

에 부흥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부

흥회 둘째 날 새벽예배를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 잠시 누우려고 불

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가 시계 얼람소리에 놀라서 잠이 

깨어 얼람을 끄려고 손으로 더듬

다가 그만 그 곁에 세워둔 올리브

오일 병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올리브오일이 성대회복에 좋다고 

자기 전에 한 스푼 마시고는 뚜껑

을 닫는 것을 잊어버리고 잤는데 

그 병이 넘어지면서 옆에 천으로 

된 소파에 쏟아져 큰 얼룩이 지게 

되었습니다. 급히 수건에 비누를 

묻혀 닦아보아도 얼룩은 지지 않

았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 

속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성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

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

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 저는 큰 일만 놓고 기도 

했는데 이런 작은 일도 기도하라

는 주님의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6면으로 계속>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목회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가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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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교회에서 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준비하는 집사입니다. 유

대인들의 독특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교육적으로 우수하고 종교적인 민

족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지요? 

-시미 벨리에서 Koh

A: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

라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300명 정도입니

다. 그 중에 93명이 유대인입니다. 약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경제 분야에

서 65%의 노벨상을, 의학 분야에서 23%, 물리 분야에서 22%, 화학 분야에서 

12%, 문학 분야에서 8%를 유대인이 수상하였습니다. 미국 유대인의 생활수

준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미국인보다 두 배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

녀들을 전문인으로 많이 키웁니다. 미국에 변호사가 70만명입니다. 그 중에 

20%인 14만명이 유대인입니다.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입

니다. 국민투표로 당선된 미국 국회위원 535명중에 42명이 유대인입니다. 미

국 유명한 대학 프린스턴대학, 하버드대학의 교수 중에 25-35%가 유대인입

니다. 그런데 그 중에 총장, 주요 행정 책임자의 9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속에 영향을 미친 유대인 100명이란 책을 보면 모세, 솔로몬, 예수님, 

바울,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 심리학자 프로이드, 화가 샤갈, 상대성 이론

가 아인슈타인, 세계적 지휘자 번스타인, 외교가 키신저, 쉰들러, 쥬라기 공

원 영화를 만든 스필버그 감독이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는 

그렇게 작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올까요? 어째든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로마에 의해 완전히 망해 전 세계

에 흩어졌는데도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독립했습니다. 나라가 망한지 거

의 25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현

재 650만명 이상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그 땅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사력도 강하여 핵무기도 현재 200개 

이상의 핵을 가지고 있기에 아랍권들이 감히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님이 아직까지 유대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0장3절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 자기 행위로 의를 얻어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옛날 바

울도 청년시절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

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는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

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율법의 마침 즉 완성

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받을 율법의 형벌을 대신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

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분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고 

율법아래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

면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율법 주신 목적을 모르는 유대인...

지금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은혜시대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생각의 무장해제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삶은 영

적 전쟁을 치루는 치열함이 존재

한다.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파산

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적

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전쟁터에

서의 삶이다. 영적 존재라는 것

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육신

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음이며, 

땅의 무기로는 제압할 수 없는 

공중권세를 가진 악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 악한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길 방법이 없기 때

문이다. 이것을 쉬 인정하는 것

이 가장 승리를 가져오는 첩경이 

된다. 

사단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지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들도 한

순간에 타락시키는 그 악한 지혜

의 탁월함을 보게 된다.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생각을 빼앗아 

감을 본다. 생각을 빼앗기면 영

적 무장해제가 된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다. 최근 

유진 피터슨의 동성애와 결혼주

례를 인정하겠다 못하겠다를 번

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더욱 무서

운 생각을 가지게 된다. 한마디

로 마귀는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

를 공격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

가 광명한 천사와 같으며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다고 했다. 

우리는 죄가, 죄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본다. 죄를 보고 문

화라고 축제라고 말하고 인권이

라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이다.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는 

생각을 교묘하게 빼앗아간 것이

다. 

교훈, 책망, 교정, 교육의 상실

유진 피터슨뿐이 아니라, 주변

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생각들에서 기인한 죄의 억압에

서 벗어나지 못한다. 엄청난 사

탄의 궤계와 다툼과 후욕과 시

기, 질투, 미움이 성도들의 삶 속

에 가득함을 본다. 가장 근본적

인 이유들을 찾아보면, 결국은 

성도들이 세상과 죄를 이길만한 

힘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

리지 못한다. 죄의 생각을 말씀 

안에서 책망 받고 교정시켜 가야 

될 예배가 경시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더불어 이 악

한 마귀의 지혜를 대적할 생각의 

교정기회를 스스로 배척하는 일

을 합리화 시켜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오래 동안 한국의 보수적인 선

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이제는 회

갑을 목전에 둔 노회한 어느 교

수의 칼럼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

다. 

‘...수년전 영국 런던 방문 중에 

영국인 교회에서 주일을 보낸 기

억이 있다. 갑자기 영국인 목사

님이 예배 후에 한국 교회의 모

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달라고 

나를 불러 세웠다. 준비 없는 가

운데 영국교인들 앞에 선 나는 

한국의 대부분 교회들이 주일 오

전 예배, 주일 저녁예배, 수요 예

배,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매

일 새벽기도회 모임을 가지고 있

다고 말했다. 영국 교인들은 모

두 놀라운 표정으로 내 얘기를 

듣고 있었다. 식사시간에 누군가

가 내게 물었다. 그렇게 하고 어

떻게 직장 일을 하느냐고? 주일 

모임 외에는 거의 참석을 하지 

못했던 나로서는 부끄러운 한편, 

영국교인의 질문도 정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기회였다.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 교회들

이 교회 내 모임 참석을 강조하

는 반면 성도들이 교회당 밖에서 

어떻게 일상을 영위해야하는지

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주일 설

교는 왜 주중에 더 열심히 모이

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다. 그리

고 교회의 부서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옳은 강조일까? 성도

들의 직장과 일상은 주의 일이 

아닐까?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루터는 모든 직업

이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

직업소명(Calling)’이란 말을 하

였고, “사람이 자신의 몸이나 공

익을 위해 상거래 일을 하거나, 

걷거나, 일어서거나, 먹고 마시

고 자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여기신다”

고 주장하였다. 칼뱅 역시 우리

에게 맡겨진 재능과 일을 하나님

이 맡기신 것으로 보아야 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 최대의 효

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들은 종일 성경을 읽고 기

도만하는 수도원의 기독교를 사

람들의 삶의 기독교로 바꾼 사람

들이다. 

하나님께서도 6일간의 천지 

창조를 통해 일하셨다. 일은 하

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계시하

신 방법이다. 그리고 그 후에 하

루를 쉬셨다. 우리 역시 일하는 

존재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6일

간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출20). 그러면 교회는 무

엇을 해야 할까? 교회는 성도들

이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6

일 동안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인

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 모아

서는 그들이 주의 일을 바로 할 

수 없다. 기독교인이 오늘날 한

국사회에 영향을 기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자

신들을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한

국교회는 왜 주일이 한 주간에 

하루뿐인지 고민해야 한다....’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왜 그

렇게 피폐하게 되었는지, 성경에

서 답을 찾고 교회와 예배에서 

회복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

경이 말하는 더욱 모이지 않는 

교회를 지향하는 관점을 이해하

기 어렵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

운 것은 이러한 생각들이 많은 

이들에게서 동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배의 회복 - 삶의 회복

사도행전 2장 42-47절 말씀에

는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

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은 부활

하신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저희

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

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

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

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

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

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

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

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

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2-

47).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 

되었는가? 이렇게 예배가 회복

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사람

들은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했다. 또 교

회에는 주님의 승리와 생명과 감

격이 있었다. 이들의 삶의 생기

와 능력은 교회로 모이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은 성경과 정반대로 흘러

가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사

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하

며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

다. 지금 우리는 모여 함께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예배

가 무너졌다면 얼마나 비극이겠

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

단마귀는 이 말세의 때에 주님의 

지적한 그대로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모이기를 폐하는 노아의 시대

그렇게 모이기를 폐함으로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노아

의 시대처럼 죄가 만연하고 관영

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신

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

엇일까?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이유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이다. 

몸은 썩어 가는데 약간의 피부약

을 발라주는 격이라고 할까? 영

적인 억압과 세상의 억압과 죄의 

억압이 커져 점점 타락되어감에

도, 대수롭지 않게 느끼며 나아

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하나

님을 예배하기 보다는 세상을 예

배의 대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 모이

기보다, 세상에 모이기를 힘쓰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얼

굴을 돌렸던 유다 왕 요시아로부

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들의 죄를 

지적하며 외쳐댔지만 그들은 예

배의 대상을 바꾼 채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자

고새처럼 살고 있다”라고 지적

한다(렘17:11). 자고새의 의미가 

무엇인가? 속임과 도적질의 상

징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와 진리

의 상징이다. 불의로 재산을 모

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

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

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

세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사람

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 형식적인 

신앙이요, 종교적인 삶이 되어 

하나님을 속이고 위선적인 그리

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며 타락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편리

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예배는 

회복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

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야 예

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기뻐하

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

때 비로소 그의 살아가는 세상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은혜가 삶을 치유하고 회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을 세상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

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려고 한

다. 또한 축복을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렇

게 되면 예배와 교회 그리고 자

신의 신앙이 회복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이 

역사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

다. 또한 죄를 이기는 승리도 없

을 것이다. 따라서 영적인 의로

움과 거룩함도 없을 것이며 성령

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동참하

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운데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나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고백하게 되어

있다. 모든 것으로 사랑하고 헌

신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승

리가 넘치게 된다. 주신 그 생명

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은혜가 

넘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

다. 더불어 삶이 날마다 주의 은

혜로 회복되고, 이것이 곧 병들

고 아파하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

복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 죄를 문화, 축제, 인권으로 생각하는 시대 

세상은 치열한 영적전쟁터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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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루쇼인

(Burusho)

이 라 고 도 

불리는 부

루 샤 스 인

(Burushas)

들은 파키

스탄 북쪽 

바위투성이

의 산악지역인 훈자(Hunza), 나가

르(Nagar), 야신 계곡(Yasin 

Valleys)에 산다. 이 계곡은 북쪽으

로는 중국, 북서쪽으로는 아프가니

스탄, 동쪽으로는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루쇼인들

은 훈자계곡에 산다.

부루쇼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

려진 것이 없으나 전설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 3명이 기원

전 300년경에 훈자계곡에 와서 정

착했다고 한다. 다른 전설에 의하

면 부루쇼인들은 인도 북서쪽으로

부터 파키스탄으로 들어온 인도-

아리안계 침략자들로부터 유래됐

다고 한다.

훈자지역은 수백년 동안 미르

(mir)라고 불리는 군주에 의해 통

치됐다. 1892년부터 1949년까지 

영국이 이 지역을 통치했으나, 

1949년 파키스탄과 인도와의 분쟁

을 종식하기 위한 UN의 휴전협정 

때 파키스탄이 훈자지역의 통치권

을 획득했다. 1974년 파키스탄이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

지 미르(mir)가 지역문제들에 대

한 통치권을 갖고 있었다.

정치적인 억압과 통치권을 위한 

투쟁은 오랜 세월동안 부루쇼인들

의 삶을 매우 어렵게 했다.

삶의 모습

부루쇼인들은 자긍심이 강한 종

족이지만 여전히 매우 따뜻하고 

우호적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농

사꾼이고 일부는 관광업이나 상업

에도 종사한다. 다른 일부는 군인

이거나 공무원이다.

가족 간의 결연은 부루쇼인들 사

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남편은 

가정의 우두머리가 된다. 부루쇼인

들은 대개 다른 종족들과는, 심지

어 훈자족(the Hunza)과 나가르 

부루쇼인(the Nagar Burusho)과

도 통혼하지 않는다. 이들의 집은 

주로 콘크리트나 돌로 지어지고 

겨울에는 별로 따뜻하지 않다. 나

무가 부족해서 등유가 난방용으로 

사용된다.

부루쇼인들은 과일이나 곡류, 야

채 등으로 구성된 저단백질 음식

을 먹는다. 복숭아와 살구, 견과류 

등이 인기 있다. 이들은 우유와 양

모를 얻기 위해 양과 염소, 소를 기

른다. 중요 산업으로는 모직 의류

와 건조된 살구 생산 등이 있다.

부 루 쇼 인 들 은  부 루 샤 스 키

(Burushaski)라는 언어를 사용한

다. 이것이 이들의 첫째 언어이지

만 아직 문자로 만들어지지 않았

다. 훈자, 나가르, 야신의 세 계곡

에서 각각의 방언을 사용하며 훈

자 방언과 나가르 방언은 매우 비

슷하다. 파키스탄의 국어인 우르두

어는 부루쇼인들에게 둘째 언어다.

신앙

부루쇼인들은 전통적으로 "정령

숭배자"(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생

각하는 신앙)들이었지만, 근래의 

이들의 주된 종교는 이슬람이다. 

부루쇼인들이 사는 계곡에 따라서 

이들이 따르는 이슬람의 파벌이 

다르다. 대부분의 부루쇼인들은 "

이스마엘파(Ismailis)" 무슬림이고 

"시아파(Shia)"나 "수니파(Sunni)"

도 있다.

"아가 칸(Aga Khan)"은 이스마

엘파 무슬림의 영적인 지도자이며 

성령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믿

어지고 있다. 이들은 또한 그를 이 

세계에서 인류를 인도하고 하나님

의 말씀과 행위를 대리하는 자라

고 여긴다. 그만이 하나님과 꾸란

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다.

"이스마엘파" 신도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으며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한

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친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부루쇼

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적대감이 

없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토

론하기도 하며 성경 읽기를 방해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아파" 신

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다. 부루쇼인 중의 기독교인은 

0.03%도 못 미치며 이들 영역에 

교회도 없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부르쇼인들에게는 불량한 수질

과 영양으로 인한 보건문제가 많

다. 안과질환과 치과질환도 일반적

이다. 부루쇼인들에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들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

하고 자질 있는 교사가 요청된다.

또한 부루샤스키어(Burushaski:

부루쇼인들의 언어)는 아직까지 

문자언어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문자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이라는 이름

은 이들 나라가 이슬람교 위에 건

국됐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전반

적으로 파키스탄은 기독교에 대해 

문을 닫고 있으며, 나라 안에 선교

사의 거주를 거부한다. 아가 칸

(Aga Khan)은 심지어 국민들에게 

외국인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고 가르쳐왔다.

파키스탄의 부루샤스(Burushas)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여호와의증인 러시아 활동금지’ 확정

러시아 연방대법

원이 지난 17일러시

아 내 ‘여호와의증

인’ 활동 금지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러시아 상트페테르

부르크에 있는 여호

와의 증인 본부 및 각지에 있는 395개 지부는 폐쇄될 

운명을 맞았다. 

유리 이바넨코 연방대법원 판사는 이 판결에서 “러

시아 여호와의증인 운영 본부와 그 조직에 포함된 지

역 종교 단체들을 해산하고 종교 단체의 재산을 모두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20일 연방대법원은 “여호와의증인이 극단

주의적인 조직이며 시민의 권리와 공공질서 및 안전

에 반하기 때문에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호와의증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국제 여호와의증인 대변인인 데이비드 세모니언은 

“대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증거가 많이 있는데도 공권

력이 우리를 극단주의자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여호와의증인은 유럽인권재판소(인권재판소)에 제

소하겠다고 18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재판소

는 이미 2010년 러시아에서 여호와의증인 활동을 금

지하려던 시도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불

법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판결의 구속력이 

없어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바꾸진 못했다. 

러시아 내 여호와의증인 신도는 17만5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여호와의증인 신도는 800만명으로 

추산된다. 

미 무슬림 상원후보에 저주 섞인 비난…

내년 미국 연방 상

원의원 선거에 애리

조나 주에서 출사표

를 던진 디드라 아

부드 변호사는 무슬

림이다. 

아칸소 주 리틀록 

출신이지만 애리조

나에서 19년간 살았고 인권운동가로도 장기간 활동했

다. 원래 무소속이었지만 민주당으로 옮겨 내년 선거

에서 현직인 공화당 중진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에

게 도전장을 냈다. 그러나 아부드 변호사가 19일 페이

스북에 출마의 변을 올리자 소셜미디어에서 저주섞인 

비난이 쏟아졌다. 

아부드 변호사는 "250년 전에 일단의 꿈꾸는 사람들

이 이곳에 함께 왔고 혁명적 비전을 그렸다. 그들에게

는 정부의 변덕에 의해 족쇄를 채울 수 없으며, 기이한 

왕의 종교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또 "정부는 도가 지나친 종교로부터 자유로

울 것이며, 종교는 정부의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부드의 이런 출사표가 뜨자 온라인상에서는 '사이

버 공격'이 가해졌다. 한 네티즌은 "잘해보길. 당신의 

첫번째 사랑은 사탄(일명 알라)이고 두번째는 미국에 

들어오는 당신네 쓰레기 국민들"이라고 썼고, 또 다른 

네티즌은 "냄새나는 무슬림은 꺼져라"고 비난했다. 

이어 "유권자와 함께 폭탄을 터트린다는 데 내기를 

걸자"고도 했고 "미국에서 이슬람을 금지하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아부드 변호사와 선거전을 벌일 플레이크 상

원의원은 오히려 차분하게 그를 위로했다. 플레이크 

의원은 트위터에서 "꿋꿋이 버텨내길 바란다"면서 "미

안하지만 이런 일을 참아내야만 한다. 하지만, 여기 애

리조나에는 훨씬 더 멋진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곧 그

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中 "공산당원, 종교 갖지 말라…"

중국 국가종교국이 공산당원은 종교적 가치와 신앙

을 추구해선 안된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19

일 보도했다.

관영 인민망(人民

網)이 운영하는 중국

공산당신문망(中國共

産黨新聞網)에 따르면 

왕쭤안(王作安) 국가

종교국 국장은 최근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력잡지인 '추스'(求是) 기고문에

서 "공산당원은 종교적 신앙을 가져서는 안되며 이는 

전 당원에 해당되는 '레드 라인'(양보할 수 없는 쟁점)"

이라고 밝혔다.

왕 국장은 이어 "당원은 굳건한 마르크스주의 무신

론자로서 당의 규율을 따르고 당의 신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신앙을 가진 관리에 대한 사상교육을 

통해 종교를 포기하도록 하며, 그에 저항하면 당 조직

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경제발전이나 문화 다양성

의 명목으로 당정 지도 간부가 종교를 지원하거나 관

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또, "종교를 중국화해야 한다. 종교집단 및 개인을 

사회주의 핵심가치와 우수한 중국 문화로 이끌고, 종

교집단이 그들의 교리를 파고들어 사회 조화 및 발전

에 유익한 부분을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와 이슬람교가 상당히 퍼져 있는 티베트(시짱<

西藏>자치구)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분리주

의 요구가 터져나와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해왔다는 

점에서, 왕 국장의 이 발언은 두 곳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주웨이췬(朱維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족·종교위원회 주임은 "당원이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왕 국장이 거듭 되새기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일부에서 학자연하며 당내 종교적 신앙을 지지하는

데 이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반한 공산당 가치를 훼

손한다"고 말했다.

주 주임은 "한번 공산당의 가치가 손상되면 종교를 

규제하는 당의 기본 정책 뿐만 아니라 당의 통합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쑤웨이(蘇偉) 공산당 충칭(重慶) 당교 교수는 "일부 

외국 세력은 기독교와 이슬람 등 비토착 종교를 이용

해 중국에서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의도적으로 퍼뜨

린다"며 "어떤 종교 교리는 중국 윤리·관습에 맞게 조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브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팔레

스타인 내 성지가 두 

곳으로 늘었다. 유네

스코는 지난 7일 팔레

스타인 지역인 요르

단강 서안의 헤브론

(Hebron) 구 시가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키로 결정

했다. 베들레헴의 예수탄생교회에 이어 두 번째다.  

헤브론은 ‘친교’ ‘동맹’이란 뜻으로 해발 927m 고지

대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 하나다.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와 ‘마므레’다. 헤브론은 가나안으

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초기에 장막을 쳤던 곳이다. 아

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구입해 아내 

사라를 장사지냈다(창 23). 아브라함을 비롯해 이삭과 

야곱 모두 헤브론에 살았다. 하나님이 헤브론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도 했다(창

18:1).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돼 통치한 곳이며 다윗의 아

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돼 반역한 장소다. 남유다왕

국 초대 왕인 르호보암은 헤브론을 요새화했다.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막벨라 굴을 다시 건설했다.  

현대 헤브론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다. 

막벨라 굴의 경우 유대인들에겐 민족의 3대 시조 무덤

이며, 무슬림들에겐 신앙 조상인 이브라힘(아브라함)

의 무덤이다. 막벨라 굴 지상에는 14세기에 건립된 이

브라힘 모스크가 있다.  

이강근 이스라엘 유대학연구소 소장은 “이브라힘 

모스크 지붕 위에는 1500년 전 건축된 아름다운 비잔

틴교회가 세워져 있다”며 “지하는 유대교 성지인 막벨

라 굴이, 지상은 이슬람 모스크가, 옥상엔 교회가 설치

된 복합적인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 묘소는 성

지순례객 등 외부인 접근을 막고 있다”며 “이삭 무덤

은 무슬림이, 야곱 무덤은 유대인이 관리하고 있다. 

아브라함 묘소는 이 두 묘소 사이 철문 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헤브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첨예한 

곳이다. 성지순례객은 안전 상 이유로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헤브론에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체

크포인트를 통과해 무슬림 마을과 유대인 정착촌을 

지나야 한다.  

분노한 무슬림들 한가운데 홀로 선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팔레스타인인 니

달 아보드(24)는 21

일 수천여명의 무슬

림들이 기도하고 있

는 이스라엘의 예루

살렘 인근 와디 엘조

즈 거리에 선 유일한 

기독교인이었다. 그

는 수 천명의 무슬림들이 집회 중 허리를 숙일 때 꼿

꼿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무슬림들이 통성기

도를 할 때에는 조용히 성경책을 읽었고 그들이 ‘신

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동안 경건한 자세로 서 있

었다.

미국 언론 CNN은 한 팔레스타인 크리스천 청년이 

종교적 분쟁이 지속되는 예루살렘에서 무슬림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23일 아보드의 용기 있는 행동을 소

개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예루살렘은 최근 긴장이 고조되

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14일 예루살렘 성지 

알아크사 사원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총기 테러로 경

찰관 2명이 사망하자 사원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

고 50세 이하 무슬림 남성의 출입을 막았다. 팔레스

타인 무슬림들이 이런 조치에 반발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 아보드는 무슬림 친

구들에게 “너희 무슬림들이 기도드리는 시간에 나도 

함께 서서 기도하고 싶다”고 전했다. 아보드는 21일 

무슬림들의 기도시간에 거리로 나와 목에 십자가를 

걸고 성경을 든 채로 무슬림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

다. 

아보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부터 세

상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의 작은 행동이 종교와 종교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종교와 종교 간 간

극을 이어주는 대사’가 되려는 나의 꿈을 이뤄주시려

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가슴 벅차했다. 

미 CIA 국장 ‘김정은 축출’ 시사

마이크 폼페오 미

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김정은 축

출’을 통한 북한 정

권 교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

목된다. 

폼페오 국장은 20

일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미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핵무기에서 떼

어놓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좋겠지

만 가장 위험한 것은 현재 무기들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며 “미 정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은 핵 개발 능력과 핵 개발 의도가 있는 인물을 떼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정은 축출을 통한 북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지난 5월 렉

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

는다고 한 발언과 대조된다. 

폼페오 국장은 또 CIA와 국방부가 북한의 핵 위협

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

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우린 (김정은) 정권을 (북한

이란) 시스템에서 분리할 방법을 찾길 기대한다”면서 

“북한 사람들도 그가 없어지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오 국장은 다만 김정은 정권 축출이 미

국에 “전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팻 투미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북한 연루 은

행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은행이 북

한 금융기관에 외환결제 혹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할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 행정부는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

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 미국 금융 시스

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법안은 또 “북한이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

를 해체한 뒤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며 개성공

단 조기 재가동 반대를 명시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

단 재개동 문제는 현시점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

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를 위한 여건을 ‘북한의 비핵화 선언’ 또는 ‘핵 동결’

이라고 언급해 이 시점에 개성공단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성범죄 혐의 가톨릭 추기경의 추락… 

아동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 조지 펠

(76) 추기경이 26일 

모국인 호주 법정에 

선다. 기소 후 첫 법

정 출석이다. 

펠 추기경은 가톨릭 세계 내에서 교황청 재무원장

이라는 고위직책을 맡고 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

헤럴드(SMH)는 “펠 추기경이 가톨릭 교회 서열 3위

에 이르는 최고위급 사제지만 법정 출석과 관련해 그

에게 특별대우는 없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는 펠 추기경이 음주 운전자, 마약 사범 등 잡범

과 나란히 서서 법원에 들어갈 처지로 전락했다는 의

미다. 호주 멜버른 치안법원이 추기경이라는 신분과 

관계없이 평상시대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펠 추기경은 26일 오전 다른 피고인, 

변호인, 경찰과 함께 줄을 서서 법정에 들어가야 한

다. 

가톨릭 고위 사제의 추락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26일 법정 밖에서는 펠 추기경의 지지자와 성폭력 피

해자가 시위하고, 호주는 물론 세계 유력 언론매체 취

재진까지 몰려와 진을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

제적인 명성을 지닌 유력 매체가 펠 추기경의 첫 법

정 출석 취재를 위해 기자 12명을 파견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펠 추기경은 지난달 29일 호주 빅토리아주 경찰이 

여러 건의 성범죄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꼭 참석

해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심리에 출석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는 꼭 나가겠다고 했다. 상세

한 범죄 혐의는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펠 추기경은 10일 모국인 호주로 돌아와 이번 재판

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호주 현지 언론들은 “세간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날 첫 심리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단순히 다음 심리 일정을 정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4면에서 계속>

저는 소파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소파 얼룩을 좀 해결해주옵소

서. 제가 부흥강사로 와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옵소

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

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손님, 지금 그 방의 소파를 바꾸려

고 하는데 시간이 괜찮습니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괜찮다고 했더니 바로 직원들

이 새로운 소파를 들고 들어와서 바꾸었습니다. 저

는 그 직원에게 “이 헌 소파는 어떻게 합니까?”했더

니 “폐기처분합니다.” 그래서 “이 방만 소파를 바꾸

느냐?”고 했더니 “아닙니다. 120개 방 중에서 4개방

에만 소파를 바꿉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했더니 “10분전에 했습니다”하는 것이었

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

다.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은 

우리의 강렬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

고 여러분의 삶에 작고 큰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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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金重洙) 목사는 1895년

경 전라북도에서 출생했다. 1920

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전북 이리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일본 고베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1926년에 귀국하고 전라도를 중

심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전남 노

회장을 역임했던 그는 김관식 목

사가 단장이 된 한국교회 대표단 

20여명가운데 한 명이 되어 1928

년 7월 11일부터 1주간 나성 콜로

시움에서 세계주일학교협회가 주

최한 ‘세계주일학교대회’에 참석

하였다. 

미국 나성한인장로교회는 1926

년 12월에 한국인 목사를 청빙하

기로 가결한 후 2년이 되던 1928

년 7월 세계주일학교 대회에 참석

차 내한한 김중수 목사와 교섭하

였고, 교섭을 받은 김 목사는 기도

하는 가운데 나성한인장로교회의 

청빙을 허락했다. 

나성한인장로교회

다년간 시무하던 조성환 전도

사에 이어 1928년 11월에 김중수 

목사가 나성한인장로교회 초대목

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청년사역

에 첫 기대를 걸었는데, 그 해 12

월 청년부는 신앙토론회를 개최

하여 청년들의 신앙 활동을 새롭

게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해 2월

에는 웅변대회도 개최하여 청년 

신앙생활의 증진을 꾀했다. 

1929년 9월 정지영, 전효택, 이

순기 등 3명의 장로와 이성민, 손

승조, 이영기, 현피터 등 4명의 집

사 그리고 김강 부인, 손동달, 임

영신, 이헬란 등 주일학교 교사가 

김중수 목사와 함께 사역하였고, 

그 해  11월 제직회는 노회 보조

금을 합한 75불로 사례비를 책정

한다. 그는 교회의 자립을 선포하

고, 교역자 사례금의 일부로 받던 

노회 보조금 30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제직회는 교인 

한 사람 당 3불 이상을, 가정을 가

진 교인에게는 5불을 청구하여 교

회 예산에 부족이 없게 하였다. 	

1930년 1월 공동의회가 소집되

었을 때 약 80명이 출석했던 것으

로 보아 등록 교인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그 해 제직회 규칙

이 제정된다. 통상회와 임시회를 

두기로 하고, 통상회는 매월 첫 주

일에 회집하고, 재적수 3분지 2의 

가결로 결의토록 했다. 서무부, 교

제위원부(사회부), 재정부 등 3부

를 설치하고, 서무부는 교인의 이

래이거 사무와 사고 유무의 고찰 

및 행정을 맡고, 교제위원부(사회

부)는 자선 사업, 교육 사업, 접대

와 친목, 국가의 책임을 맡고, 재

정부는 통상 연보(주일헌금)와 특

별 연보 등 재정을 주관하고 수지 

예산 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직원 

상호간에 친교를 돈독히 가지고, 

상호 부조하기에 진력하며, 방해

와 비난의 소리를 듣지 말고, 제직

회를 파탄시키려는 풍설을 하지

도 받지도 말며, 모든 사무에 신구

약 성경의 교훈과 교회 정치와 규

범을 따라 처신하기로 하였다. 

특별히 김중수 목사는 예배와 

성례를 중시했다. 1933년 6월 주

일예배 순서는 찬송가, 기도, 성

경, 강도, 문제(설교제목), 독창, 출

석교인, 연보전, 손님 순이었다. 

성찬식은 1년에 4번 있었다. 그는 

전도와 봉사에도 열심이었다. 

1928년 11월 추수감사절에서 들

어온 특별헌금 전액인 37불 50센

트를 조국의 가난한 동포를 위한 

구제비로 송금하였다. 1930년 3

월 리버사이드 지방에 거주하는 2

가정의 18인을 중심으로 김 목사

와 장로 1인이 매월 1회 예배를 

인도하고 교포에게 전도

했다. 그리고 이민법 관계

로 샌베르나르디노에 구

금된 본 교회 청년 주중남

과 허 은 등 2명의 한인 석

방을 주선하기로 1932년 

2월 당회가 결의하였다. 

김중수 목사는 한인교회

간의 연합활동에도 힘썼

다. 1933년 6월에는 장감 

양 교회 교인 165명이 모

여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사회와 기도는 김 목사가, 

설교는 감리교회 황사용 

목사가 담당했다. 그 해 7

월에는 장감 양 교회 200

여명이 시카모 공원에서 야외예

배를 드렸다. 1935년 초부터 나성

노회 미국인 페인 목사의 주선으

로 장감 합동을 발의하여 추진하

였다가 그 해 11월 공동의회는 장

로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기로 가

결하여 불발되었다. 그러나 12월

에는 차광석 목사를 청하여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합동부흥예배

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구체방

안을 발표한다는 신문 기사가 있

었다.

1934년에는 한국 선교 50주년

을 기념하여 두 번의 기념식을 거

행했다. 그 해 6월 24일 주일에는 

100여 명의 한인 교인이 모여 기

도에 김중수 목사가. 설교에 황사

용 목사가 담당한 기념식에 이어, 

7월 1일 주일에 선교사 18명과 나

성 노회 관계자 등 120여명이 모

여 기념식을 거행했을 때는 기도

에 뱁콕 목사, 설교에 김 목사, 축

사에 프리챠드 목사와 뱁콕 목사 

등이었다. 이 기념식을 계기로 교

회 배가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외 

김 목사는 라성국어학교의 9인 교

육위원 중 한 명으로 활발하게 활

동하면서 김제란과 황사용과 함

께 라성국어학교 교제부 부원으

로 활동했다.

예배당 신축 프로젝트는 김중

수 목사가 부임하기 몇 달 전인 

1929년 3월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교회

의 터를 확립하고, 새 예배당 건축

의 꿈을 꾸던 중 1936년의 8월 김

중수 목사는 나성장로교회를 사

임한다. 

	
라성한인기독교회 

김중수 목사는 1936년 9월 황

휴, 송창균, 안경호, 김순권, 전진, 

현승걸, 김재신, 송헌영 등 동지회 

회원과 함께 노스 올리브 스트릿

에서 예배들 드렸다. 이후 하와이 

한인기독교회를 모본하여 라성한

인기독교회가 조직되었는데 동지

회 인사들이 중심이어서 동지회

교회라고도 불린다. 1939년에 송

헌영을 부목사로, 그리고 이창성

을 순행전도목사로 청빙하였고, 

그 해 여전도회 복설예식을 거행

했다. 

1939년 11월 라성한인기독교회

는 노스 알리부스 스트릿 225번

지의 2층 건물로 이사하고 양로원

을 개원했다. 그 달 23일에 추수감

사절 식사를 마친 후 양로원 피로

연이 있었다. 일동 애국가 1절을 

합창한 후 기도와 성경낭독 후 양

로원 설립정형에 관한 보고가 있

었다. 양로원은 약 500여원으로 

설비를 하였는데 방마다 가스화

덕을 놓아 자취할 수 있었고, 방세

는 6원 또는 6원 50전 이상이었는

데 여관에 비하면 약 3분의 1이 

쌌다. 이십 칸에 17명이 거주했다. 

양로원 설립정형에 이어 연설이 

있은 후 전명운 등 4명의 축사가 

있었고, 이창성 목사의 감상담이 

이어졌다. 피로연이 마친 후 희락

회로 밤이 늦어 마치니 최근 라성

한인사회에서 드물게 보는 성황

이었다고 신한민보는 전한다. 

김중수의 민족 사랑은 1939년 

12월 이창희의 석방 추진에서 보

여진다. 그는 유학생으로 원동 전

쟁을 인하여 귀국을 정지하고 나

성에 거주하다가 이민국에 체포

되었다. 1940년 1월 11일 하오 2

시 라성 알리부 콧 장의소에서 라

성기독교회 양로원에 거주하던 

이경은의 장례식이 있었다.

1941년 3월 2일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김중수 목사의 사회로 나

성 엘렌데일 플레이스 2716번지

의 라성한인기독교회 예배당과 

라성한인양로원 헌당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한인들의 힘으로 건

축하기는 미주 한인사회의 처음 

있는 일이었고, 동 교회 부인전도

회는  피아노를 기증했다. 1943년

에 분열이 일어나 동지회 회관에

서 예배를 드렸다. 

김중수 목사는 1958년 4월 13

일 나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6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

다. 첫 번째 부인은 1931년에 38

세로 소천하였고 1남 2녀의 자녀

를 두었으며, 1932년에 결혼한 두 

번째 사모는 나성에서 나이라, 브

라이언 그리고 빅톨 등 2남 1녀를 

낳았다. 라성한인연합장로교회 

70년사는 ‘김중수 목사는 우리 교

회 70년사에 길이 기억될 목회자

였다’고 그리워한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31. 김중수(1880-1958)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1928년 세계주일학교 대회 참석차 나성 도착, 나성장로교회 초대목사로 부임

예배당건축 앞둔 1936년 사임, 동지회와 라성한인기독교회 조직 기숙사 추진

라성한인기독교회 마지막 예배당

김중수 목사

한국선교 50주년 기념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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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회 질서를 위한 성적 범죄 

억제

청교도들은 성적인 범죄를 억제하

지 못할 때 사회 질서가 깨어진다고 

보고 다양한 조처를 취하였다. 1686

년 뉴헤이븐(New Heaven)의 법원

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결혼 소문을 

내거나 편지를 보내고 이성과 돌아

다니거나 이성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것, 무질서한 야간 모임, 성적

인 희롱, 선물을 보내는 것, 또는 직

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통과시

켰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것을 금하였다. 또 기혼자

가 독신이라고 가장하는 것을 엄히 

금하였다. 뉴잉글랜드 모든 주에서

는 신대륙 이주민 가운데 사업이나 

이사 준비를 위해 온 경우가 아닐 

때, 특히 배우자를 영국에 두고 홀로 

도착한 경우에는 본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폈다. 

다)성범죄 처벌 

청교도들은 성범죄의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혹한 처벌

을 내리는 것이라고 믿고 다른 죄보

다 매우 엄하게 다스렸다. 특히 간음

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

렸는데, 매사추세츠 주, 코네티컷 주

와 뉴헤이븐 식민지에서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 간음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형이 실제로 집행

된 것은 3건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형, 태형, 인두로 지지

는 벌을 내리거나 간음(Adultery)의 

경우에는 첫 글자인 ‘A'라는 글자가 

새겨진 옷을 입혔는데, 이는 죄에 대

한 수치심을 유발함으로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많은 이들이 나다나엘 호돈이 쓴 “

주홍글씨”에 대한 평가를 수용하되, 

전체주의적이고 제도적이고 율법적

인 청교도를 비판하는 문학작품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시대의 

흐름과 배경을 잘못 이해한데서 오

는 왜곡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인

간의 죄인됨과 성경적인 회개의 모

습에 대항하여, 낭만주의적이고 인

간적인 해결과 자유라는 데 초점을 

맞춘 자유주의적이고 양심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평가와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린 ’A'라는 글자로 표현되는 음

행의 경우에는 가벼운 태형과 벌금

이 부과되었다. 강간은 간음과 같이 

처벌되었다. 그러나 동성연애의 경

우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교도들은 가정 폭력

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폭력이나 폭언을 엄격하게 금함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하였다. 아내를 발

로 차고 때릴 때는 법정에 소환되어 

징계를 받았다. 아내를 ’음녀‘라고 욕

하다가 고소되기도 하였고, 아내의 

임신동안  아내를 구박하고 동침하

지도 않고 출생한 아이를 자신의 아

들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법원의 소

환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청교도

들은 가정 폭력을 제거함으로 원만

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

왔다.

라)성적 욕구에 대한 견해

청교도를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들

은 청교도가 성적인 욕구를 누르는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소유했다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단지 추측에서 

나온 상상일 뿐이다. 오히려 청교도

들은 성적인 욕구들은 로마천주교에

서 주장하는 것처럼 죄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

신 자연적이며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

덴동산에서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창2:24)는 말씀을 통해서 주

신 은혜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기반으로 청교도들은 부부가 동거하

며 동침하는 것을 극히 자연스럽고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윌리암 에임스(William 

Ames)는 부부의 의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육

체의 상호 결합과 동거라고 했고, 윌

리암 퍼킨스(William Perkins)는 결

혼을 두 인격이 나누는 합법적인 결

합으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으

로 표현했다. 에드워드 테일러

(Edward Taylor)는 부부사이에서 일

어나는 성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인

간 심성에 심겨 놓은 본성이라고 하

여 성적인 욕구를 정죄하는 것을 비

판했고. 미국 청교도의 윤리적 방향

을 제공했던 토마스 게테이커

(Thomas Gataker)는 성도들이 결혼

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제도를 수치스럽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청교도

들은 성적인 욕구를 자연스럽게 생

각했고 부부가 동침하는 것을 하나

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으로 생각했

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부부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분방할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동거할 것을 권하였고, 심지어 

상습적으로나 의도적으로 부부의 의

무를 무시할 경우에 출교 처분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은 부부

의 상호간의 의무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지나친 성적인 

표현과 비정상적이지 않는 것을 결

코 용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 음

욕에 사로 잡혀 사는 것은 거룩한 하

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

녀에게는 합당하지 않으며 경건을 

유지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며, 음

행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서 청교도들은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성행위를 추구하는 것을 정죄하고 

부부생활에 중용을 주장하였다. 이

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

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살전4:4-5)라는 말씀을 가정

의 부부에게 적용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부부관계를 음욕의 표현으로 여기

던 로마천주교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부부 상호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의무로 생각함으로 부부관계를 긍정

적인 시각에서 설명함으로 중세의 

금욕주의적 결혼관을 배격하고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주장하여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을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성은 먼저는 자녀 생산을 위함

이다

청교도에게 있어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

만하라(창1:28)는 말씀을 따라 충만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정을 향한 

이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들은 자녀가 하나님

이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라고 믿은 

반면,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그것을 

저주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자녀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

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시127:3). 

청교도들에 있어 가족계획을 한다

든가 낙태를 한다는 것은 극도로 인

본주의적인 주장임을 알았고, 창조

명령에 거역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녀를 생산하여 한 가정에 적

어도 3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고 일

반적으로 2년의 차이를 두고 자녀를 

생산하였다. 약간은 다른 경우이지

만, 존 웨슬리가 19명의 자녀를 두었

다는 것과 또 에드워즈가 11명의 형

제자매가 있었다는 것은 청교도들이 

가족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음을 입증

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경건한 자녀의 양산은 하나님의 나

라를 확장해가는 길이란 생각도 작

용했을 것이다. 후기 현대주의를 살

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자녀 출산을 

계속 제한하려는 입장에 있다면 이

것은 복된 신앙의 유산인 청교도 신

앙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들의 교회

가 다시 청교도적인 자녀 생산의 의

식을 회복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6)경건한 자손 양육을 위함이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

신 주된 목적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

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

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말2:15)는 

말씀을 따라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

는 죄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것

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도로 보살

피며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

육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청교도들

에게 있어서 가족의 개념의 범위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만을 포함한 것

은 아니다. 가정에서 봉사하는 종들

과 부양하는 노인들과 때로는 나그

네들까지도 가족의 개념에 포함했

다. 

younsukl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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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의 가정생활 

심장이나 폐의 이상으로 인한 가슴통증

흉통(胸痛)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흉곽 내에 다양한 장기가 있기 

때문이다. 흉곽 내에 있는 장기로는 심장 및 대동

맥, 폐 및 기관지, 식도 그리고 이런 장기를 보호

하는 갈비뼈와 흉곽 근육이 있다. 이러므로 이들 

장기 중 어느 한 곳에 이상이 있을 때 흉통이 발

생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가슴 통증유발질환은 관상동맥질환(

협심증)으로 꽉 죄는 듯한 통증이 5분 이상 지속

된다. 심장 질환 이외에도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많다. 식도에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가 조

이는 경우는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심장 통증 

증상과 거의 유사하다. 또 한국인에게 흔한 위염

이나 위궤양, 갈비뼈에 염증이 있거나 각종 폐 질

환인 경우도 가슴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숨을 크

게 쉬거나 가슴을 누를 때 가슴 통증이 오는 경우

나 가슴을 찌르듯이 아픈 경우는 보통 심장 이외

의 이상일 대 나타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통증의 양상에 따라 가슴 중앙부에 극심

한 통증이 있을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증, 폐동맥 

색전증, 박리성 대동맥류 등처럼 시간을 다투는 

응급 질환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처치가 요

구된다. 통증 발생 부위가 가슴 중앙부인 경우는 

합심증, 심근경색증, 심낭염 등 흉곽 내 장기의 질

환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슴 좌측 또는 

우측에 발생하는 통증은 흉곽 골염, 근육 질환, 소

화기 질환, 신경증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통증 발생 부위가 같더라도 틍증이 팔이나 턱으

로 전파되는 경우에는 합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음 등 쪽으로 전파되는 경우는 박리

성 대동맥류, 췌장염, 식도 질환 등을 예상할 수 

있다. 

흉통의 원인이 이처럼 다양하므로 병력만으로

는 진단되지 않아서 여러 검사를 거치기도 한다. 

앞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흉통의 감별 진단에 도

움을 주는 것은 흉통의 강도, 부위, 흉통을 악화시

키는 요인 혹은 완화하는 요인(예를 들면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가, 운동할 때 악화 되는가 등), 흉

통의 지속시간, 흉통과 동반되는 증상, 흉통이 목

이나 등 혹은 배 쪽으로 뻗치면서 아픈지 흉통이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얼마나 자주 아픈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흉통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다. 심근경색

이나 대동맥 박리증 등은 응급 수술이 필요하고 

위염이나 위산역류로 인한 식도염인 경우는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흉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지름길이다. 

건강 길라잡이

흉통

이영직 내과전문의



2017년 7월 29일 토요일 9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미주교계www.chpress.net

생전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은 

믿음대로, 내 생활은 내 생활대로’ 

따로 따로 믿음과 생활을 별 개의 

생활로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

니다. 이 같은 사람을 ‘따로 국밥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을 내 생활에 순간

순간 적용,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것은 죽은 믿음 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도 하고 말

씀을 들으면 깨닫기도 하고 은혜

도 받기는 하는데 그것이 왜 생활

에 적용, 실천하지 못할까? 이것이 

현대교인들의 가장 큰 숙제이며,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따로 국밥 성

도’의 신세를 면하고, 믿음을 실생

활에 잘 적용, 실천할 수 있을까

요?

1. 보이는 대로 행치 않는 것입

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만, 영적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돌

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함이니라”(고후4:18)고 말하고 있

습니다.

참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

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

는 것이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

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

실 수 있다(Can)고 믿는 것이 아니

라. 하나님이 꼭 하실 것(Will)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구하는 것은 받

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

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고 말

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아

도 믿음으로 판단하며 생활에 적

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 감정과 기분에 의지하지 않

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굴곡과 변

덕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몹시 기

쁘고 흥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캄캄한 터

널을 지나는 것 같아 감정이 메마

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

음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은 항상 변함없이 밝게 떠있

는 것 같지만, 때로는 구름이 가리

우고, 안개가 가리울 때도 있습니

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구름이

나 안개와 같은 것이므로, 참 믿음

은 감정과 기분에 의존해서 는 안 

됩니다. 

고통과 환난이 밀어닥치면 하나

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같이 의심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

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

님은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욱 더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실천

은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3.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로나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

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암흑시대에 카톨릭이 타

락하여 면죄부까지 팔아먹을 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개혁의 

가장 큰 이슈가 “오직 믿음으로 구

원(以信得義)”(롬1:17)이라는 것

이었습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착한 행실

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슬로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바

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죄를 대속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는 확신이 있는 자가 참 믿음의 사

람이고, 그 믿음의 생활을 적용, 실

천할 수 있습니다.
jaekunlee00@hotmail.com

목회서신 

따로 국밥 성도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제 6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

스가 성경적상담학회(회장 전형준 

교수)가 주최하고 성경적상담학회 

미주지회 주관으로 코너스톤교회

에서 17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성경적 상담과 내적치유’라는 주

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주강사 

전형준 교수(백석대학교 기독교학

부 목회상담학)가 ‘상담의 신학, 상

담의 원리, 성경적 변화의 역동성’, 

그리고 ‘성경적 내적치유’를 강의했

으며 특별강사로 나선 심재덕 박사

(백석대학교 박사/전 농심(주)CEO)

가 ‘예수님의 상담의 독특성’을 강

의했다.

전형준 교수는 “성경적상담컨퍼

런스는 사역현장에서 고통을 당하

며 아파하는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상처 입은 성도들 심령을 치료 치

유시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진행돼왔다”고 소개했다. 

전 교수는 “올해 6회를 맞이한 컨

퍼런스의 첫 회는 상담의 원리중심, 

둘째는 상담의 변화과정, 셋째 부

부문제, 넷째 다양한 중독문화, 다

섯 번째는 청소년 문제를 다뤘으며, 

올해 열린 컨퍼런스는 성경적 상담

과 내적치유를 주제로 세웠다. 그

동안 기독교상담과 내적치유는 정

신분석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

고 성경적 원리로 한 상담과 내적

치유는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참가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났다. 

금요일에 열린 컨퍼런스는 참가자 

전원이 눈물을 흘려 눈물바다가 됐

다.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주님

의 손길을 느꼈다. 이혼을 고려했

던 부부가 마음이 하나됐으며, 탈

진해서 사역을 중단해야 했던 사역

자가 치유 받고 사역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단했으며, 한인교

회를 떠나 미국교회에 조용히 다닌 

자도 있었는데 한인교회로 가서 사

역하겠다는 결단도 있었다. 첨석자

들은 성경적 상담사역이 기독교상

담 사역으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하

고 개인 가정 교회 세우는데 모두

가 뜻을 같이했다”고 이번 컨퍼런

스를 진단했다.
<박준호 기자>

그날까지선교연합(UTD-KCC 

Mission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와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그리고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

사)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북한동족

과 통일을 위한 통일포럼 토크쇼 

및 통곡기도회가 21일 오후 7시30

분 나성순복음교회에서, 23일 오후 

5시 나침반교회에서 각각 열렸다. 

21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통일포럼 토크쇼 및 통곡기도회는 

1부 통일포럼 토크쇼, 2부 통곡기

도회로 진행됐다. 임창호 목사(고

신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크쇼

는 3명의 탈북자 강철호 목사(북기

총 회장/새터교회 담임), 강철환 대

표(북한전략연구센터 소장), 김아

라 자매(탈북자, 채널A 탈북간증)

가 패널리스트로 참여했다. 

강철환 대표는 “최근 북한TV에 

탈북자 임지연 씨가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나왔다. 일부 한국 언론에

서는 임 씨를 간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을 경험한 자라면 임씨

의 모습만 봐도 그가 완전 겁에 질

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평

범한 여성이고 북한에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의 기자회견은 철

저히 각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다”고 말했다. 

강철호 목사는 “지난 97년 탈북

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북한

은 철저히 기독교가 탄압돼 지하교

회만 존재했다”며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는 북한에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에

서 잡혀서 북송된 탈북자 중에 예

수 믿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설명했

다. 

김아라 자매는 “북한은 남성우월

주의 의식에 젖어있는 곳이다. 남

성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직장에 출

근하기 때문에 돈벌이를 할 수 없

다. 여성들은 장마당이란 곳에서 돈

벌이를 하며 살아간다”고 설명했

다. 

강철환 대표는 “북한정권은 국경

을 봉쇄해서 탈북자를 막고 있다”

며 “독재국가들이 무너질 때는 국

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접하고부터

다. 북한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려

면 북한주민이 스스로 깨닫고 변화

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국제시장과 인천상륙

작전 등의 한국영화는 북한에 유입

이 돼 음성적으로 접하게 됐다. 이

러한 영화들이 북한을 조금씩 변화

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태

양의후예’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청

도 있다”고 언급했으며 강철호 목

사는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이 북

한사역을 하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

는 부분은 가장 본질적인 복음전파

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무

조건적인 퍼주기로는 변화가 안된

다. 독일통일에 독일교회들이 큰 역

할을 했다. 한국도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통일은 어려워진

다”고 지적했다. 

김아라 자매는 “한국영화가 USB

를 통해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사

상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저 같

은 탈북여성배우들이 출연한 영화

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을 변화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했으며 

강철호 목사는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간첩으로 몰리게 된

다. 따라서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

문화를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낼 

때 성경이야기를 영화나 애니메이

션으로 제작된 작품들을 함께 담아

서 보내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 말

했다. 

2부 통곡기도회는 UTD-KCC가 

제작한 영상소개, 손인식 목사가 △

북한의 우상독재와 인권탄압이 끝

나게 하소서 △북한 지하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자들이 풀려

나게 하소서 △전쟁이 없고 피흘림

이 없는 복음통일을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김아라 자매의 탈북간증이 있은 후 

진유철 목사가 △한국교회가 잠에

서 깨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통일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세계 

모든 나라가 일어나 한반도 통일을 

돕게 하소서 △대한민국과 해외의 

젊은이들이 통일을 누리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

다. 이날 모든 순서는 진유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 6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

북한동족과 통일을 위한 통일포럼 토크쇼 및 통곡기도회 성황

“성경적 상담과 내적치유”주제

“주여, 2017년이 통일의 해가 되게 하소서”

성경적 상담과 내적치유라는 주제로 열린 제6회 미주 성경적상담컨퍼런

스에서  전형준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통일포럼 토크쇼 통곡기도회가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전도폭발 미주한인본부(대표 이

희문 목사)는 콜로라도 주 덴버휄

로십교회(담임 김재중 목사)에서 

2017년 전도폭발 미주한인지도자

대회를 가졌다.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 대회는 미국 동부, 중부, 

서부 및 캐나다에서 총 40여명의 

전도폭발 훈련사역자들이 참석했

다. 

각 교회의 전도폭발사역 담당 교

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대거 참

여한 이 대회는 각 교회의 전도폭

발 훈련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

을 토의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니어 전도

폭발 강사교육도 병행하고 수료증

을 수여했다.  <11면으로 계속>

미 전역서 40명 참석, 덴버휄로십교회서
2017 국제전도폭발 미주한인지도자대회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

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란 표어를 걸

고 매월 주최하는 어머니기도회 7

월 월례기도회가 19일 오전 10시 

30분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렸다

마요셉 전도사(성령강림교회)의 

찬양인도 후 안경순 목사 사회로 

대표기도 나명자 목사, 특송 최은

영 집사, 설교 임양택 목사, 합심기

도 최근선 목사, 헌금특주 손소혜 

집사, 헌금기도 김희숙 목사, 광고 

권금주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 순

서로 진행됐다

금번기도회는 6월 기도회 세미

나의 연속으로 임양택 목사(패밀리

터치 상담스텝)를 강사로 ‘초감정

과 상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다

음은 세미나 내용.  

인간관계 소통을 방해하는 초감

정으로 인해 가족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초감정은 그 사

람의 지난 삶 속에서 만들어진 감

정으로 겉으로 드러난 감정 속에 

숨어서 상대방의 마음 상태와 상관

없이 작용하며 초감정이 작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 어렵다. 물

론 자기도 왜 그러는지 잘 모른다.

초감정이 작용되지 않고 가족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한 기술을 흔히 

‘반영적 경청’이라 한다. 원리는 말

하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것을 

그대로 공감하며 반영해주는 것이

다. 혹 상대방 감정이 느껴지면 자

신의 감정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려는 태

도가 우선 돼야하며 내가 너의 감

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알리는 대화

법으로 자녀를 대하는 다섯 단계를 

소개했다.

△1단계, 상대방의 감정을 포착

하라. 내 감정을 인식하고 내 감정

을 홀드(hold)하고 타인의 감정을 

포착한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감

정을 포착하라. △2단계, 감정을 표

현하도록 도와주라/표현하라. △3

단계, 감정을 들어주고 이름을 붙

인다. 감정을 정확한 단어에 담아 

표현할 때에 감정은 누그러진다. 

△4단계, 표현된 감정에 공감하라. 

△5단계, 스스로 부정적 감정을 해

결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아가

도록 돕는다. 이렇게 마음을 헤아

려주면 자녀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

간다. 이것이 사랑이다.

한편 8월 어머니기도회는 16일(

수)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

회에서 박상하 목사(파라코칭리더

십센터 대표, 순천하늘교회 담임)

를 강사로 열린다.
<기사제공: 글로벌뉴욕여목연>

국제도시선교회(ICM, 대표 김호

성 목사)가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전도하는 대규모 전도운동인 “미국 

재부흥 운동(Revival for America)”

을 지난 7월 17일부터 시작해 26일

까지 벌였다. 

뉴욕에서는 22일 “뉴욕 성시화 

총력전도 운동”이 맨해튼에서 대규

모 현장 집회와 전도로 개최됐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는 29가에 

있는 램넌트처치에서 부흥집회 및 

전도 훈련으로, 그리고 오후 1시부

터 5시까지는 현장전도 및 간증 보

고회로 진행됐다. 

램넌트처치에서 열린 오전 집회

는 보스턴 연합찬양팀의 찬양에 이

어 개회 김호성 목사, 환영사 김재

열 목사(대회장, 뉴욕센트럴교회), 

영상 메시지 황덕영 목사(안양새중

앙교회)와 장석진 목사(고문), 특별

찬송 베다니감리교회, 기도 메시지

와 합심 통성기도, 바디워십 유승연 

자매(보스톤오픈해븐교회), 헌금기

도 이재성 목사(매릴랜드 은혜교

회), 임팩트 전도훈련 김호성 목사, 

축도 참가 강사 목사들의 순서로 진

행됐다.

기도 메시지와 합심 통성기도 시

간에는 “미국 재부흥 운동(Revival 

for America)”이라는 글씨가 새겨

진 티셔츠를 입은 홍원기 목사(버

지니아올네이션교회), 김혜택 목사

(뉴욕충신교회), 안현일 목사(베다

니감리교회), 정진호 목사(렘넌트교

회), 이성일 목사(내리감리교회), 박

조수아 목사(보스턴오픈해븐교회), 

강덕식 목사(보스톤조이풀교회), 이

재호 목사(보스톤 MIT교회), 나운

주 목사(크로스커뮤니티교회), 오인

수 목사(퀸즈장로교회), 이일복 목

사(매릴랜드 세미한교회), 마크 박 

목사(뉴욕센트럴교회), 신대위 목사

(필그림교회) 등 13명이 각각 짧은 

메시지를 전한 후 합심 통성기도가 

이어졌다.

간단히 식사한 후, 오후에는 전도

훈련 받은 대로 3인 1조로 맨해튼 

미드타운 관광명소와 공원 등을 중

심으로 ICM 임팩트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시작됐다. 

특히 킌즈장로교회는 교회 전도

폭발팀이 참여했으며, 필그림교회

는 15명의 찬양팀을 중심으로 거리

에서 찬양을 하며 모여든 사람을 대

상으로 전도하는 거리찬양전도를 

벌였다. 오후 4시부터는 다시 램넌

트교회에 모여 간증하며 마무리했

다. 이날 영국에서 온 폴 송 목사(영

국목양교회)의 간증도 있었다.

김호성 목사는 “전 교회와 성도

가! 전 복음을! 전 도시에!”라는 전

도 슬로건을 소개하며, 요한복음 15

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

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예

수를 믿게 하신 것이라며, 열매는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

라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믿는 사람들은 다 전

도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라며 ICM는 미국을 깨우는 운동이

며, 미국에 진 복음의 빚을 갚는 운

동이며,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

하자는 운동”이라고 소개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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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미드웨스트대학교 가을학기 개강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는 본교(세인트루이스)와 워

싱턴DC 캠퍼스에서 ESL과 학부, 석·박사 과정의 신, 편입생 등록을 받

고 있다. 가을학기 개강은 본교는 8월 7일(월)이고 워싱턴DC 캠퍼스는 

8월 14일(월). 미드웨스트대학교는 유학생들을 위한 SEVIS I-20를 발

행하고 연방국무성으로부터 J 비자 스폰서로 지정 승인 받아 교환교수

와 연구원, 선교사,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인턴십 교환 프로그램도 가

능하다.

▲문의: (636)327-4645, usa@midwest.edu

뉴욕 뉴저지 목회자친선 탁구대회
제 1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뉴욕 뉴저지 목회자친선 탁구대회가 8월 

7일(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탁구장에서 열린다. 단체

전과 개인전으로 단체전은 각 조 5명 이상. 임마누엘스포츠선교회가 주

관하고 뉴욕목사탁구동우회, 뉴저지목사탁구동우회가 주최하며 뉴욕

목사회와 뉴저지목사회, 뉴욕교협과 뉴저지교협이 후원한다. 

▲문의: (646)270-9037

뉴욕 청소년센터 ‘힐링캠프’ 개최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가 에스더하 재단과 함

께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8월 21일(월)부터 23일(수) 오전 9시30분부

터 오후 5시까지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 교육관에서 열리며 

참가대상은 8학년부터 26세까지. 선착순 40명이며 무료.

▲문의: (718)279-1313 김준현 목사, (917)279-2377 현미숙 사무

총장.

감람원 리트릿 센터 안내
뉴욕장로교회(임시당회장 이용걸 목사)는 최근 롱아일랜드의 조용

한 private beach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양관(Retreat 

Center)을 개설하고 한인교회들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다. 동 수양관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뉴욕장로교회에서 직영하며, 각종수련회 또는 기도

회모임 장소가 필요한 교회들은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 

▲문의: (718)440-5404, nypcretreat@gmail.com

‘초감정과 상처’주제, 강사 임양택 목사 
글로벌뉴욕여목연 어머니기도회 7월 기도회

이노비(EnoB: Innovat ive 

Bridge, 대표: 강태욱)가 지난 20

일 오후 3시,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

트사이드에 위치한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클

래식 무료 공연을 열었다. 이 병원

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암 

병원으로 전 세계 중증 암 환자들

이 치료받는 곳이다. 이노비는 투

병과 치료에 지친 환자와 가족분 

들을 위해 아름다움 클래식 음악이 

주 프로그램인 콘서트를 펼쳤다.

이 공연에는 현재 줄리아드에 재

학중인 피아니스트 이지영씨가 음

악감독을 맡고, 동대학 석사와 학

사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한

솔씨 그리고 서울대음대와 NYU 

석사과정을 졸업한 작곡가 김혜연, 

그리고 텍사스 대학 박사과정에 재

학중인 소프라노 이하나씨가 참여

해 환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프로그램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 

거슈윈의 뮤지컬 곡, 그리고 미녀

와 야수와 사운드오브뮤직등 모든

이들에게 익숙한 프로그램과 주옥

같은 클래식 명곡들로 이루어졌다.

환자들은 "음악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 "마음이 편안해 졌다." "성악

가의 목소리가 아주 놀라웠다." "연

주한 모든 곡이 다 너무 좋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공연이 끝난 

후 병원 담당자는 "이노비는 행복

을 전하는 미션을 너무 잘 수행하

는 것 같다. 매번 공연이 하나하나 

다 특별하고 뮤지션들의 실력도 수

준급이다. 메모리얼슬론케터링의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기쁨과 행

복을 전해주는 이노비에 특별히 감

사의 뜻을 전한다" 라고 감사 인사

를 전했다.

후원문의: (212)239-4438 

enobinc@gmail.com  
<기사제공: 이노비>

이노비,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서 클래식 무료 공연
뉴욕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주최한 “창조과학과 관련한 건강세

미나”가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뉴욕효신장로교회당에서 열렸다.

“잃어버린 수소(H²)를 찾아서”라

는 주제로 빌리김 장로(캐나다 동

신교회)를 강사로 열린 세미나 시

작에 앞서 회장 김상태 목사는 “이

번 세미나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라며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

한 김 장로는 지난 7년간 수소에 

대해 연구했다며 건강회복 사례 간

증들을 소개했다.

김 장로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

들에 대해 설명하고 “올바른 수소 

하나를 찾아주면 마지막 대 하나님

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라며 “

수소가 답”이라고 역설했다.

연소할 때 H²O가 아닌 수소 1개

를 뺀 HO(OH)가 되며 하이드로시

레디컬을 없애는 것이 해결책인데, 

수소는 치료제나 약이 아니고 몸 

상태를 이전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며, 문제는 수소가 수십 초 만에 날

아가 버린다는 것이다. 또 항산화

제의 문제는 사이즈가 커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포보호막을 통과하는 것이 수

소인데 수소환전수기 구입시 유의

해야 할 사항은 △수소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가? △

수소를 얼마나 오래 동안 보존할 

수 있는가? △ORP측정기로 마이

너스가 돼야 한다. 또 이외에 복합

살균수(중성)에 대해서도 설명했

다.

김 장로는 노아 이전에 인류가 

장수한 이유에 대해 ①스트레스 ②

과식 ③음식물 종류 ➃환경 ➄복수

심(증오, 원망, 불평) 등을 설명하

며 수소가 수명을 연장하지는 못하

지만 건강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로는 중국에서의 임상실

험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중국의사

협회 초청으로 세미나를 인도했으

며 앞으로 중국에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중국

에서 얻은 수익은 현지 신학생을 

양성하고 후원하도록 계획하고 있

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잃어버린 수소(H²)를 찾아서”

ICM, 뉴욕 성시화 총력전도 운동

뉴욕목사회 주최 “창조과학과 관련...” 강사 빌리김 장로

부흥집회, 전도훈련, 현장전도 및 간증보고회

뉴욕목사회 주최 “창조과학과 관련한 건강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ICM 미국 재부흥 운동에서 강사들이 참석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

글로벌뉴욕여목연 어머니기도회 7월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및 

2017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가 오는 

10월 29일(주) 오후 5시부터 8시까

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준

비위원회(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 

주관으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

홍 목사) 본당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회개, 성결, 선교'라

는 주제로 열리게 되며 남가주 교계 

모든 단체가 연합해 종교개혁 500

주년을 기념하며 다민족 기도대회

로 갖게 된다.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자마대

표)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

를 드리면서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으로 돌아가서 성경가치관 회복시

키는 겸손하면서도 조용하면서도 

강한 물결 일으키는 대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는 "종교

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남가주 지

역에서 미주대회를 열게 된 것은 너

무나 큰 축복"이라며 "특별히 종교

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

동이었다. 1517년 마틴루터 개혁운

동을 통해 성경이 열리게 됐다. 당

시 성직자들에게만 특권처럼 읽었

던 성경말씀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

기 시작했고 평신도에까지 오픈된 

것은 엄청난 개혁이다. 말씀이 열렸

기에 사실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모

든 백성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계기

가 됐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많다. 근본적

으로 잘못된 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고치는 것이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

자’가 주제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

쳐주시고 회복시켜나가실 것이다. 

둘째, 성결 되어 깨끗이 준비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성이 회복돼야 

교회권위가 세워지고 세상을 향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셋째

는 마지막 때 교회가 온 힘을 다해

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선교다. 남

가주 교계 모든 단체가 다 같이 함

께 연합해 종교개혁 정신 개혁의 신

앙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며 구

체적으로 회개와 성결과 선교로 초

점 맞출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하시는 교회로 남가주와 미주를 세

워주실 것"이라 말했다.

이번 대회의 목적과 기대되는 결

과는 △교회마다 성경읽기 운동전

개 △성경적 가치관 회복운동(성경

적 회복운동, 생명존중운동, 성경적 

도덕성회복 운동, 차세대 신앙전수 

운동) △미국과 한국에 대부흥을 

주시도록 지속적인 회개와 기도 △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

도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선교

운동의 활성화다.

한기홍 목사는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통해 교계가 회복

되고 한인사회 뿐 아니라 디아스포

라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대회

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

다.

자세한 문의는 강순영 목사

(323)933-4056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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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신학강좌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제 2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28일(금)부터 30일(주)까지 개최한다. 강

사로는 박웅규 교수, 오태균 교수, 은세상 교수 , 박웅규 교수, 정승원 

교수, 오태균 교수이며 30일(주) 오후 4시에는 김한요 목사 사회로 패

널토의를 진행한다.

▲문의: (949)854-4018

Finish well”(성공적인 중년기, 노년기 삶과 사역)
탈봇 가정사역에서는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해오던 

가정사역 및 상담세미나를 8월 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탈봇 엔드류 뱅킷 룸(13800 La Mirada, CA 90639)에서 갖는다. 강사

는 탈봇 은퇴 명예교수이신 렉스교수와 써니 송 교수. 통역강의로 진

행된다. 

▲문의: (714)287-2458

사우스베이 부모님선교회 창립감사예배 
사우스베이 부모님선교회 창립 11주년 감사예배가 30일(주) 오후 5

시 성서장로교회(담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319-5397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017 다민족 연합기도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회개, 성결, 선교’...10월 29일 오후 5시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2017 다민족연합 기도대회 

나성성결교회 제5대 구영모 담

임목사 취임식이 23일 오후 4시 거

행됐다. 

구영모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눈물을 훔쳐가며 간절한 기도로 이 

자리를 기다리신 분들 나성교회 성

도님들과 이 순간이 있기까지 하루

하루 마음 졸이시며 마음고생한 당

회원들 그리고 삶으로 제자의 도를 

보여주셨던 따라오게 이끌어주셨

던 영적 멘토 이종구 원로목사 내

외분에게 감사드린다”며 “하나님

의 각별하신 큰 은혜와 성도 여러

분들의 큰 사랑을 덧입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 많이 기

도해주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

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사랑 앞

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난 48년간 

피눈물로 나성성결교회를 일구어

온 믿음의 선진들에게 부끄럽지 않

은 사역자가 되도록, 힘을 다해 바

르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 겸손하

게 교회를 섬기겠다. 관심 가져주

시고 기도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천영 목사(LA지방회 서기/갈

릴리선교교회) 사회로 시작된 예배

는 김회창 목사(남가주교역자회 회

장/말씀새로운교회)가 기도를, 최

청학 장로(LA지방회 장로부회장/

예향선교교회)가 성경봉독 했다. 

이어 최재성 목사(LA지방회장/

남가주은혜로교회)가 '상처, 별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사회자가 취임목사를 소

개했으며 최재성 목사가 구영모 취

임목사와 성도대표 안민구 장로에

게 문답과 서약을 한 후 구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을 선포하며 취임패

를 증정했다. 

이어 이상복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연합선교교회)가 축사했으

며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

가 권면을, 그리고 구영모 목사가 

답사, 신영안 집사(나성성결교회 

지휘자)가 축가를 불렀다. 

이날 취임식은 신원철 목사(제일

성결교회 원로) 축도로 마쳤다.

나성교회 5대 담임 구영모 목사

는 서울한성고등학교, 서울신학대

학교 기독교교육학과(BA), 동대학

신학대학원(M.Div), 미주성결대학

교 카우만신학대학원(목회상담학

박사)을 졸업했다. 목회경력으로는 

서울상도성결교회 전담전도사, 강

원내설악교회 담임, 충청천안교회 

부목사, 뉴질랜드 물댄동산 개척, 

서울성도교회 협동(터키 앙카라 선

교사역), 서울성도교회 담임, 부산

영도교회 담임을 역임했다. 가족사

항으로는 부인 이수정 사모와 교

현, 교선 두 딸이 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주최한 제 1회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에 17명이 참가해 이 

과정을 수료했다. 이 과정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한인사회에 시급

히 필요한 죽음준비 전문가 양성과 

지부 설립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소망소사이어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컨텐츠로 유분

자 이사장, 최경철 사무총장, 김미

혜 사무국장, 박혜수 교육부장 등 4

명의 강사가 강의했다. 죽음 과정, 

죽음 준비를 위한 소망유언서, 마

지막 2년 반, 치매, 사별과 애도, 전

인적 건강, 나의 인생 등이 강의 주

제였으며 강의 뿐 아니라 2번의 현

장방문의 시간과 포럼 참여의 시간

으로 진행됐다.  

유분자 이사장은 "이 과정의 목

적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자

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신체적, 정신

적, 영적 준비를 통해 인간의 존엄

성을 지키는 가운데 평화로운 죽음

을 맞이하도록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를 양

성하는데 있었으며 그 목적을 충분

히 달성하였다" 고 평가했으며 이 

과정에 등록하고 참여한 참가자들

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죽

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

간이었고, 인생 후반의 새로운 도

전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

다. 

한편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정

기적으로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의: (562)977-4580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나성성결교회 제5대 구영모 담임목사 취임식에서 순서맡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있다. 사진가운데가 구영모 목사

나성성결교회 제5대 구영모 담임목사 취임식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향후 정기적 교육 실시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 되겠다”

제 1회 죽음준비전문가교육 17명 참가

<9면에서 계속>

이를 위해 한국에서 특별 초빙된 

이명진 목사(서울보배교회 담임)

의 열강이 있었다.

한편 전도폭발 미주한인본부는 

제67차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

훈련을 오는 9월 11일부터 14일까

지을 와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 류

응렬 목사)에서 가질 예정이다.

▲문의: (240)882-5272 김용오 

총무, (301)648-3322 조순애 간사 

<기사제공: 국제전도폭발 미주한인본부>

소망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제1회 죽음준비 전문과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있다

전도폭발 미주한인본부는 콜로라도주 덴버휄로십교회에서 2017년 전도폭발 미주한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달 28일

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어린이 푸

드 프로그램(Child Care Adult 

Food Program /CCFP) 연례 워크

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는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어린

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님들이 참석했으며,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식단, 서류 작성

시 유의할 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특별히 이번 워크샵에는 

남가주 에디슨의 존 리 매니저를 

초청, 효율적인 에너지 시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어린이 푸드 프로그램은 어린이

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하고자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인가정상담소는 어린이집이나 유

치원들이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의 신청 및 관

리, 교육을 담당하는 에이전시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한인가정상담소 어린이 푸드 프로그램 연례 워크샵
한인가정상담소 어린이 푸드프로그램 연례워크샵에서 존리 남가주에디슨 메니저가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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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24일 서

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22개 소속 

교단 전체가 한국기독교연합회(한

기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키

로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

총)를 이끌고 있는 교단장회의는 

지난 17일 한교총과 한국교회연합(

한교연)을 통합해 한기연을 창립한

다고 공식 선언했다.  

교단장회의는 “한교총을 이끌고 

있는 15개 교단이 다음 달 1일 출

범하는 한기연에 참여하겠다는 의

사를 밝혔다”면서 “교단장회의 소

속 22개 교단 전체가 참여할 수 있

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어 “한기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의 7·7정관을 기본으로 하

되 1000개 이상 교단장으로 구성된 

상임회장단을 구성해 5년간 대표

를 추대한다”면서 “한기총도 임시

총회를 통해 정상화되면 통합을 추

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단장회의는 이 자리에서 통합

논의를 위해 이성희(예장통합) 김

선규(예장합동) 총회장과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실

무대표로 선출했다. 이들은 한교연

측 고시영(예장통합) 황인찬(예장

개혁) 석광근(예수교대한성결교

회·예성) 목사와 통합 논의에 들어

간다. 

양측 실무대표 6명은 25일부터 

통합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한교연 사단법인의 정관·이사 변경 

문제, 한교연 직원승계, 사무실 사

용, 한교연 회원단체 인정여부 등 

핵심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주요교단 대표들은 국회 헌

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헌

법개정안에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

법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교단

장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

의했다.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과 길원평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는 

“만약 헌법 제11조 차별금지 항목

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이 

삽입된다면 차별금지법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

을 지닐 것”이라면서 “동성애를 옹

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

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양성평등 

문구를 동성애 등도 포함하는 성평

등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반드시 막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단장회

의에는 김원교 예성 총회장, 이재

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김명찬 

예장한영 총무 등 한교총에 참여하

지 않고 있는 교단 대표들도 참석

했다.  

한국교회 8개 주요교단 이단사이

비대책위원장들은 20일 서울 종로

구 세종대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

감) 본부에서 모임을 갖고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에 대한 이단성

을 점검했다. 

위원장들은 임 목사에 대한 공동 

이단조사가 끝나는 대로 오는 9월 

각 교단 총회 때 보고한다는 계획

이다.  

이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

합, 대신, 고신, 합신, 기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이단대책위원장들은 임 목사가 잘

못된 신론과 구원론을 펼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반성경적 주장

으로 잘못된 가족제도를 옹호하며 

정통교회와 신학을 공격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이단대책이원장들은 "임 목사는 

하나님도 성이 있으며, 여성 하나

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커밍아웃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것은 성경적 유일신을 부정하는 행

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목사는 동성애를 성경

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 이

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양한 성 

정체성을 심어주고 성경이 동성애

를 금하지 않고 있다고 잘못 생각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경이 동성애를 금하는 

게 아니라 남창을 금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

판 받은 것이 동성애가 원인이 아

니라고 주장한다"면서 "그 결과 동

성애를 죄악시 하는 것은 이성애 

중심의 사회적 산물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단대책위원장들은 구원론과 

잘못된 가족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정통교회와 신학을 비판하는 

임 목사의 행태에 문제점을 제기하

겠다는 입장이다.  

이단대책위원장들은 "임 목사는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다원주의적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동성결혼 가

족제도를 정당화함으로서 잘못된 

가족제도를 정당화하고 이것은 일

부다처제나 근친상간도 차별해서

는 안된다는 논리로 발전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

하는 정통 기독교가 성경해석을 문

자주의로 하고 있어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천박하고 무지하며 편견

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다"면서 

"정통교회가 복음을 왜곡하고 있어 

회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

다"고 꼬집었다.   

이단대책위원장들은 "이런 이단

성이 있기 때문에 임 목사가 동성

애를 조장하며 퀴어축제에 참가해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고 하기 보단 그들의 동성애를 위

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다"고 비

판했다.   

만약 이단대책위원장들의 공동 

보고서가 채택되면 기독교대한하

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을 제외

한 주요교단이 임 목사에 대한 이

단성을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임 목사가 소속된 한국기독교장

로회 여교역자연합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임 목사가 가정과 교

회, 사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힘

써온 여성 목회자"라면서 "신앙양

심의 자유, 약자에 대한 사랑의 표

현을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몰아가

지 말라"며 이단성 시비 중단을 촉

구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

근 재외공관에 보낸 지령문을 통해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에 미국과 평

화협정 체결을 실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7-8일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

리던 당시 해외의 북한 공관에 긴

급 지령문을 보내 미국을 대화 테

이블로 끌어들이라고 지시한 것으

로 알려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받는 ‘화성 14형’ 시험발사 성

공 이후 발송된 지령문에서 김 위

원장은 “미국과 담판을 지으라”고 

지시하며 미사일을 수단으로 미국

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 것을 종용

했다. 

아사히신문이 북한 관계 소식통

을 인용해 보도한 지령문의 내용을 

보면 북한 정권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 개발 포기가 불가능하다

는 판단을 내리게 한 뒤 궁극적으

로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

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문재인정권이 

지속되는 기간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며 “호전 세력이 소란을 피

우기 전에 통일 과업을 반드시 실

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의 빈틈을 파고

들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아사히신문도 전향적인 남북 대

화와 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북한 고립을 위한 고강도 

대북 제재를 밀어붙이는 미국 도널

드 트럼프 행정부 간 정책의 차이

를 파고드는 김 위원장의 전략이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또 지령문에서 드러난 북한의 접

근법은 북한 정권이 끊임없이 추진

해 온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

南·미국과 실리적 외교를 지향하며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 대외 전

략의 일환으로 한·미 간 대북 정책 

균열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

다. 북한은 그동안 평화협정은 북

한과 미국이 당사국이고 남한은 체

결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등 

나름 대남 비방수위를 조절하면서

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에 굴종하고 있다는 식의 비난

을 이어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과 통합(총회장 이성

희 목사)은 19일 서울 종로구 승동

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장로교 심포지엄’을 열었다. 참석자

들은 ‘종교개혁자들처럼 목숨을 바

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힘쓰자’고 뜻을 모았다. 

‘한국교회를 향한 예장합동과 통

합 교단의 책무’에 대해 발표한 박

용규 총신대 교수는 “한국 장로교

는 평양대부흥운동을 이끌어냈고 

교회의 발전과 해외 선교의 기적을 

이뤘다”며 “교회위기의 시대라 불

리는 현재 양 교단이 힘을 합쳐 성

령의 역사를 구하고 교회의 부흥을 

선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

민족과 교회 전체의 당면과제인 남

북통일을 위해 두 교단이 협력해야 

한다”며 “북한지역에 교회를 재건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

이단과 동성애에 대한 대처’와 ‘지

속적 학술 교류’도 주문했다.  

논찬을 한 임희국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예장합동과 통합은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짝을 이루는 가지’”라며 “소속 교

회 간 강단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소통하면서 일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이성희 총회장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개혁교회’(수3:1-6)를 제목으

로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 세상

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며 “

한국교회는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

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

세우고 성결해져서 실추된 영성과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참석자들은 ‘예장합동·통합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한국의 장로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돼 

세속의 가치를 이겨내고 나눔과 섬

김,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김선

규 총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기

점으로 두 교단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고 힘을 합쳐 대사회적 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기대한

다”고 말했다. 

“주여, 한국교회를 지켜주소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

로 살지 못했습니다.”

원로목회자들이 고개를 숙였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17층에서 열린 한국원로

목자교회(한은수 목사) 수요예배. 

한은수 목사와 은퇴 목회자들은 목

회자의 윤리적 타락, 지나친 외형

적 교회성장 집착, 물량주의, 개교

회주의에 대해 반성했다. 

한국원로목자교회는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

사)이 지난 4월 12일 서울 종로5가 

목자카페에 설립한 교회다. 원로목

회자를 위해 예배공간과 쉼터와 다

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섬기려는 취

지였다.  

첫 예배는 그야말로 ‘작은 예배’

였다. 40명이 모였기 때문이다. 그

런데 매달 100여명씩 늘어 79㎡ 남

짓한 목자카페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 규모가 커졌

다. 급기야 인근 한국기독교연합회

관으로 장소를 옮겼고 지난달 8일 

287명, 14일 295명, 21일과 28일 

각 312명, 7월 12일 457명 등 예배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19일 예배

엔 450명이 참석해 석 달 만에 11

배 부흥 기록을 남겼다. 

교회는 동아리 모임도 마련했다. 

원로목회자 태권도 시범단에 이어 

성가대와 기악연주단 단원을 모집

하고 있다. 다음 달 9일 서울 대학

로에서 시민에게 ‘시작’이라고 쓴 

전단과 선물을 제공하는 ‘산타봉사 

캠페인’도 벌인다.  

매주 수원에서 예배에 참석한다

는 오세영(72·화성서신교회) 원로

목사는 “갈데없는 은퇴목회자들이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교회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그럼에도 노(老)병

사들은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를 사

랑하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

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

라”고 말했다.  

원로목회자들에게 은퇴 후 복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

부분 후임 목회자가 자유롭게 목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섬기던 교

회를 떠나고 있다.  

15년 전 은퇴한 박모(86) 목사는 

고물, 폐지 등을 주워 생활비에 보

탠다. 한 달에 15만원으로 지낸다. 

김모(78) 목사도 사정이 딱하다. 재

단이 두 달에 한번 제공하는 쌀 20

㎏과 생활용품, 정부보조금 등으로 

생활한다.  

재단은 매년 ‘원로목회자의 날’을 

개최하고 목자카페와 사무실, 예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원로목회자들

을 섬겨왔다. 원로목회자 회관을 건

립해 수요예배 처소와 복리후생 공

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광주 

지역 교계 및 정·관계 인사들도 ‘나

부터 작은 실천 캠페인’에 동참했

다.  

광주 동구 무등로 금수장호텔에

서 19일 열린 광주지도자 홀리클럽

(회장 이정재 장로) 조찬기도회 참

석자 100여명은 각자의 실천과제

를 A4용지 크기의 ‘나부터 보드’에 

적은 뒤 “나부터 실천하겠다”고 다

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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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조찬기도회를 열고 있는 광주

지도자 홀리클럽은 크리스천 지도

자들의 기도모임이다. 지역 기관·

단체장과 목회자 및 평신도 등 300

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도회에는 광주지검 김회

재 검사장과 구본선 차장, 전승수 

형사1부장 등이 참석했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쓴 김 검사장

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명

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교대 총장을 지낸 이정재 회

장은 ‘나부터 본을 보이겠습니다’라

고 쓴 뒤 “이웃에게 잘하라고 말하

기 전 나를 먼저 돌아보겠다는 의

미”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

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선언했다.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경천 

장로도 ‘나부터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썼다. 김 장로는 “기

독교인이 아껴 쓰고 나눠 쓰며 바

꿔 쓰고 다시 쓴다면 우리사회가 

밝아지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나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

고 쓴 김훈중 광주 비아교회 장로

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기본

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대로 

살면 한국교회의 고질적 병폐가 해

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에는 황정수 전북 무주군수

가 릴레이에 참여해 ‘나부터 웃겠습

니다’라고 다짐했다. 나부터 작은 

실천 캠페인은 국민일보와 CBS, 23

개 주요교단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범교계 및 사회 운동이다. 

20일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 “이, 얼, 싼(하나, 

둘, 셋).” “주아, 주아, 주아(주여, 주

여, 주여).”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

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온 3000

여명의 성도들은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통성으로 기도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등단하자 성도들은 “워 아

이 니(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외치

며 손으로 하트모양을 그렸다. 조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

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

속에 꿈이 없기 때문”이라며 “성경

대로 꿈을 갖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입

으로 시인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

나님이 주시는 꿈을 안고 부흥을 

경험하자”고 강조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도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조 

목사님이 절대긍정으로 무장하고 

성령충만한 종이었기 때문”이라면

서 “치유와 회복, 절대긍정의 복음

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자”고 제안

했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지난 

17일부터 개최하고 있는 ‘제29회 

아세아성도 방한성회’에서 아시아 

성도들은 새벽기도 금식기도 통성

기도 등 한국교회 영성을 전수받고 

있다.

25일 이씨가 입원한 병원 6층 

611호 특실 앞은 신천지 신도로 보

이는 청년 2명이 철통경계를 서고 

있었다. 취재사실을 눈치 챘는지 청

년 한 명이 따라붙었다. 엘리베이

터 안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 했지

만 힐끔힐끔 기자의 눈치를 봤다. 

교주 이씨는 지난 18일 이곳에서 

수술을 받았다. 척추관협착증은 척

추관 및 추간공이 좁아져 요통 및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그

는 2010년에도 이 병원 S원장에게 

같은 수술을 받았다. 고령의 나이

에 질병이 재발한 그는 이른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하는 경

기도 과천이 아닌 광주까지 내려왔

다.  

감시를 피해 1층 로비로 갔다. 갈

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통

화를 하는 척 하면서 지나갔다. “어, 

엄마 난데…”라고 말했지만 스마트

폰 화면에는 녹화중임을 알리는 붉

은색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자

리를 옮겼지만 이번엔 40대 남성이 

맞은편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카메

라로 기자를 촬영했다.  

이번엔 50대 여성이 상의 주머니

에 휴대전화를 넣은 채 지나갔다. 

맥박을 재는 척 하더니 화장실까지 

따라와 대뜸 “어디 계시는 분이냐”

고 물었다. 이어 신천지 책임자로 

보이는 박모씨가 다가왔다. 그는 “

어떻게 광주까지 왔느냐”면서 “병

원에 신천지 신도가 많이 있다고 

보면 된다.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

는지 많이 오고 있다”고 했다.  

S병원 관계자는 이씨의 입원여부

에 대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

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척추관

협착증은 회복속도가 개인별로 다

른데 빠르면 2주, 길면 2개월 걸린

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현욱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

표는 “신천지 핵심 신도들은 이씨

를 지칭하는 ‘이긴자’가 영생불사하

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아플 수

도 있다고 둘러댄다”면서 “하지만 

상당수 신도들은 이씨의 수술과 입

원에 적잖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

고 말했다.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친다. “14

만4000명을 채울 때 죽지 않고 육

체영생하며 순교자들과 신인합일 

해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약속한 새 언

약의 목자’ ‘이긴자’ ‘보혜사’가 정말 

육체영생 하는지 판가름날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2년 연속 퀴어축제에 참여했던 주한 미국대사관

이 올해 불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대

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19일 '이번 퀴어축제 

때 부스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국민

일보의 질문에 대해  "특정 축제에서 부스를 설치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대사관의 지속

적 성소수자 인권 지지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

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면서 "주한미대

사관은 전반적인 인권 정책의 일환으로 성소수자

의 인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대사관은 '퀴어축제 불참이 지난달 27

일 미국을 방문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마이크 펜

스 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 미 대사관의 퀴어축제 

참여를 비판한 것과 관련돼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미국 워싱턴DC 힐

튼호텔에서 '한미 기독교지도자 오찬기도회'를 갖

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실 관계자에게 퀴어축제에 

참여하는 미대사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유관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은 "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면담 때 '한국의 퀴어축제 때 미대

사관이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공식입

장이 아니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면서 "미대사관의 퀴어축제 불참이 이와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은 문화 제국주의적 태도로 

더이상 부도덕한 성문화를 한국에 이식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주한미대사관은 2015년부터 2년 연속 퀴어축제

에 부스를 설치했으나 올해는 무지개 플래카드만 

벽면에 부착할 뿐 참여하지 않았다.  

주한미대사관은 서울과 대구에서 개최된 퀴어축

제 때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동성애자부모모임 책

자 발간에 후원하는 등 우회적 방법으로 동성애자 

단체를 지원해왔다. 

22개 소속 교단 전체 참여토록

“임보라 목사, 잘못된 신론 구원론 갖고있다”

김정은 “문재인정권이 기회…美와 담판 짓자”

종교개혁 500주년 장로교 심포지엄

예배에 목마른 원로목회자들...

“크리스천답게 살겠습니다” 

‘제29회 아세아성도 방한성회’

‘육체영생 신인합일’이라더니… 

미대사관이 퀴어축제에 불참한 이유는?

교단장회의, 한기연 동참 독려키로

8개 주요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모임서 이단성 점검

北 재외공관 지령문 통해 평화협정 체결 협상 독려

합동-통합 양 교단 교류·협력 다짐

석 달 만에 40명→ 457명 출석

광주지도자 홀리클럽 검사장·前 의원 등 100여명 다짐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서 3000여명 뜨거운 기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척추수술 받고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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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덕 권사님은 콜로라도에서 한

인기독교회를 섬기시며 변화프로젝

트 문서선교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

순덕 권사님 또한 아담스 카운티 교

도소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순덕 권사님은 저와 교도소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로써 재소자

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

지 않으시며 다른 분들에게도 교도소 

선교를 후원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

다. 권사님을 알게 된 것 역시 하나님

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

기전 2008년, 한인기독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주시고자 제가 사역하는 교도

소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

고 그분들은 교회나 자신들의 성함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헌금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분들이 

한인기독교회에서 오셨다는 것을 알

게 되었고 그 교회를 방문하므로 그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니 한인기독교회를 방문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순

덕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은 저를 

중보 기도회 회원들과의 점심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난 이 권사

님께 제가 크게 감명을 받은 이유는 

그분의 중보기도에 대한 열정과 하나

님을 섬기시려는 충성스러운 마음 때

문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사역을 한

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

과 같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제

가 권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므로 교제

가 시작이 되었으며 권사님도 재소자

들이 쓴 간증을 읽어보시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며 그때부터 변화프로

젝트 교도소 문서선교에 후원자가 되

어주셨습니다. 이순덕 권사님이 교도

소 선교에 동참하며 나누신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변화”

세월의 흐름은 막을 길이 없는지 

저도 모르게 78세라는 나이가 되었습

니다. 저의 80여년의 삶을 뒤돌아보

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이 

어느 곳 하나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탄한 길만을 걸어 온 것은 아니었

습니다. 저 역시 크나 큰 험산준령을 

많이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5년전, 저는 자그마한 가계를 하다

가 은퇴를 했는데 그 후 하나님께서

는 저에게 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지난날들을 돌아보

니 오늘에 이른 것이 모두 주님의 은

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은 뒷전에 모셔놓고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 저의 이런 모습에도 저를 기다리

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생명이 떠나면 썩어 한줌의 

흙이 될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

라 생명이 있는 동안, 건강이 허락되

는 한,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주

님께서 기뻐하시는 뭔가를 위해서 살

고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도소 전

임목사로 사역을 하시는 이영희 목사

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교도소 문서 

선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막

상 교도소라는 곳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강도나 살인자 같

은 악한 중범자들이 갇혀 있는 곳이

라고 생각되어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마음에 경계를 하며 관심보다는 외면

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의 

신앙간증과 ‘예수님과 걷는 길 1-4’ 

묵상집을 읽으면서 많은 영적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교도소 재소자들의 간

증을 읽으면서 저의 생각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소자들은 가난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

고,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는 청

소년들은 학대를 견디지 못해 가출을 

하면서 성적학대, 자살충동, 마약 등

에 연류 되어 범죄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재소자들의 간증을 읽으

며 그들이 보통 평범한 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환

경 속에서 고통 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지금까지 

그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냉랭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하나님

께서 저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영혼

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살다가 범죄

를 저지른 그들, 그리하여 교도소에까

지 오게 된 재소자들을 이해하게 되

니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아팠습니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라

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불행했던 

재소자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간

다면 그들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저

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교

도소 선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43절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의 양 옆에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리고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죄수도 사형을 받기 전까지는 교

도소에 재소자였었지요. 예수님은 당

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

기 위하여 갖은 모욕과 멸시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리고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재소자들 모두를 사랑하

시며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여

종 이영희 목사님을 택하셔서 그 종

을 통하여 교도소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

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는 재소자들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

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

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 문서선

교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후

원자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의 능력과 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복음의 능력으로 

재소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

는 기적의 역사가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나가기를 기

도합니다.  
-이순덕 권사

이순덕 권사님은 기도로서 저에게 

큰 힘을 실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서 교도소 문서선교 사역을 통해서 

동역자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격

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교도소 선교칼럼 (26)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재소자들의 간증이 가져다준 변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

하나이다”(시편 63:1).

투루카나 부족을 위한 추수 전도대회

절대적 미전도 부족: 투루카나 부족

(Turukana Tribe)의 복음화를 위한 추수 전

도대회(Havest Crusade)가 지난 6월 둘째 주

간에 투루카나 부족 심장부인 로드와

(Lodwar)에서 있었습니다.

이 투루카나 부족은 케냐의 남아있는 절대

적 미전도부족 가운데 하나로 뜨거운 준 사

막 지역과 광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물 부족으로 인해 정부와 유엔식량기구 등 선

교단체나 NGO 구호기관에 의존하여 살아가

고 있는 부족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시편 63:1). 이

번 투루카나 추수 전도대회의 표어입니다. 말

씀대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

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Share International에서 기관과 함께 복음 

전도집회를 하며 식량 구호 사역도 함께 실

시하였으며, 오는 8월에 카쿠마(Kakuma) 난

민 수용소 사역과 함께 식량 구호 사역도 함

께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재정과 돕는 인력들이 채워

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있

습니다.

 

2016년 맛사이 

롤로로필 성소교회

가 완공되어 헌당식을 

한 후 그곳에서 약 30Km 

떨어진 복음의 불모지인 키메

록(Kimelok) 지역에 이번에 새롭게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저희와 동역하고 있

는 윤석재 선교사님의 파송 교회의 기도와 후

원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8일(주일) 이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 등 지역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

와 감동이 넘치는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이 

지역은 화전민촌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

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또한 교회 헌당식과 더불어 “생명의 물-예

수님의 샘물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완공되어진 우물 헌정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이곳에 이제 생

명의 물, 생수의 물이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함께 후원하여 

주신 한국의 샘물교회(남

무섭 목사님)와 김혜리 

집사님께 감사드립

니다. 이 사역이 

복음 개발 사역으

로 중단되지 아

니하고 계속 진

행되어질 수 있

도록 기도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케냐 선거일

 

오는 8월 8일은 이곳 케냐의 선거

일입니다. 5년마다 갖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을 선출하는 총선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국

이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2007

년 선거 일어난 폭동과 살생이 우려되는 가운

데 많은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선거기

간 동안 정국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인중 선교사 드림

missionkenya@gmail.com

케냐선교 편지  

	 18-21	 KPCUSA Assembly
	 May.	 미주합동 총회

	 29-31	 GMS Council Meeting
	 May.	 선교사회 확대임원회

	 13-15	 Turkana Ministry
	 June	 추수 전도대회
		  식량구호 사역

	18 June	 Dedication Service
		  키메록 교회/우물 헌정

	 5-10	 Prayer Seminar
	 July	 기도세미나

	 21-25	 Harvest Crusade
	 Aug.	 추수전도대회

	 18-22	 Leadership Training
	 Sep.	 지도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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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라질 한국선교의 미래전

망

1)한국인 선교역사 및 선교신

학의 정립과 지도자 육성

최근에 GP선교부에서 2016. GP

선교사역백서(2016.5.13)를, 코스

타국제본부에서 Kosta 30주년 책

자를, 세계밀알 Missao Miral do 

Brasil을 발간하면서 지나간 발자

취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주님

의 지상명령 완수와 하나님나라 

완성의 미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진행

된 한국인 선교역사를 바로 세워

야 할 뿐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가르친 신앙

과 선교신학을 바로 정립하여 남

미 땅에 당면한 숙제인 지도자 육

성에 바른 신학을 신학교가 가르

칠 수 있게 해야 한다.   

2)통합된 선교정책과 전략을 

세워 중복투자 조정과 선교사 재

배치

85년 이후 각 교단과 선교부에

서 많은 선교사들이 브라질에 들

어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

들이 쌍파울로 위성도시에서 사

역을 하고 있다. 120가정 약 240

여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파송 

받아 들어왔지만 쌍파울로와 아

마존 지역에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

지만 침체된 상태에서 턱없이 부

족한 선교비 걱정과 함께 아무런 

대책이 없는 노후를 걱정하며 불

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교정책과 전

략의 부재가 빗어낸 현상이며 통

합된 선교정책을 세워 중복된 투

자를 막고 큰 그림을 그려 교단과 

교단, 선교사와 선교사간의 갈등

을 조정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운 선교지 경험을 살려 새로운 

선교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재배

치를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3)이민선교

한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

음과 사랑을 겸비한 평신도들이 

많이 있음을 본다. 자녀들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남은 인생을 하나

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

김을 받으며 살기를 소원하면서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

임받기를 소원하는 실력과 경험

이 풍부한 시니어들이 많이 있음

을 우리는 안다. 이들에게 선교를 

목표로 삼고 자신들의 주 특기를 

살리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선교지를 일깨울 뿐 아니라 일하

므로 자급자족하며 선교사를 돕

고 지역을 살리는 이민선교가 지

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정책

이라 생각한다. 

한 지역에 5가정이 함께 들어가 

공동체를 이루어 그 지역에 꼭 필

요한 수익성 사역을 개발하고 함

께 예배를 드리며 지역에 있는 선

교사들과 현지인 교회들을 지원

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지역을 살

리고 하나님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4)다음세대 지도자를 위한 훈

련 그리고 방향제시와 구체적인 

대안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땅에는 

선교사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

고 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

마다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찾고 

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다. 시니어 

선교사들이 사역을 이어갈 후임

자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1.5세, 2세들 가운데 선정된 일꾼

들이 한국과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

다. 첫째, 경제적 부담이 크고 둘

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

는 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 셋째, 

졸업하기까지 기간이 길 뿐 아니

라 대부분이 가정을 가진 이들이

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문

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부

분의 교단과 선교부와 신학교는 

이들에 대한 정책이 없을 뿐 아니

라 무지하고 잔인하다. 어떠한 혜

택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상처

를 주고 있다.

남미 특히 브라질을 비롯한 포

어권 지역선교에 다음세대 지도

자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이들에게 기대를 걸어도 좋다. 이

들은 언어와 문화충격에서 벗어

난 실력 있는 일꾼들이다. 대부분 

4개국 언어를 할 뿐 아니라 4차원 

세계에 익숙한 인재들이다. 

각 교단에서 시간과 물질을 투

자해서 현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이들의 경

제적 짐을 덜어줄 뿐 아니라 시간

과 공간의 제한에서 벗어나 가족

들과 풍부한 화평을 즐기면서 마

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

여하고 실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므로 디아스포

라 한인교회들을 돕고 선교현장

의 필요한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를 소원한다. 

이 일을 위해 아태아대학원이 

기획하고 시작한 것은 참으로 이 

시대에 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라 생각한다. 

나가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

사를 드린다.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강사로 선

정해주신 제 7회 KWMF 여성선

교사회(회장 배점선)에 감사를 드

린다. 더욱이 이 자리에서 브라질 

한국인선교 역사를 소개할 수 있

어서 참 좋았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교를 효

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

까? 늘 고민하면서 역사적인 자료

를 남길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

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계

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통 있는 좋은 학교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자원하여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 

받아 현지에 도착하면 누구든 선

교지 현장의 상황이 너무 달라 문

화충격을 받는다. 열정은 있지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감사한 것은 일찍이 브라질 땅

을 밟은 한국인 초기 선교사들이 

너무도 훌륭하게 본이 되는 선교

를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남겨 놓

았다는 사실이다. 

저들은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

전의 주역인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 못지않게 하나님 사랑

을 경험하며 쓰여졌다는 사실이

다. 이들은 일본국 조선인 신분증

을 가지고 브라질에 입국하고 국

적이 없는 한국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안고 살

았지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

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멘토의 

역할을 하였고 초대교회와 같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

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

다. 

이제 한국교회와 한국인 선교

사들은 선교현지의 풍성한 경험

이 가진 선배 선교사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세대를 살아 온 세계 선교현장

의 수많은 선배 선교사들에게 관

심과 사랑을 가지고 저들의 현장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학문화

하는 작업을 펼칠 뿐 아니라 실

질적으로 후배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장을 열

어야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인 선교

학이 신학교에서 중심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

원이 필요하다. 선교학 강의는 오

래된 서구 선교이론을 중심한 전

통과 역사를 강조하는 주입식교

육만을 실시하지 말고, 한 학기

는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

한 문제에 대한 답을 경험이 풍부

한 선교사들과 함께 찾는 선교교

육이 되어야 한다. 

전 세계 파송된 선교지 땅을 밟

으며 문화 및 선교체험을 하면서 

지역탐방 리서치를 하면서 지역

특성 문화상품도 구입하고 현장

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나

누고 서로가 멘토가 되어 주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kangsungchuel@gmail.com

<2면에서 계속>

무언가 창의적인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는 학생이 신청해 

프로젝트에 따라 150달러에서 많

게는 1,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관련 아이디어가 실

현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작동

했는지는 심사하지 않는다. “실패 

펀드” 보도 자료에는 “학생들이 자

신이 저지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돕자는 취

지”라고 쓰여 있다.

스미스 대학교의 학과장이자 학

생 생활 담당 부총장인 도나 리스

커는 말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모두가 어렸을 

때 실패에 관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힌다고 생각해왔어요. 야구 타석

에 들어서는 누구나 삼진을 당할 

수 있고, 학생회 선거에서 당연히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 거

라고 생각했죠. 18살이나 됐는데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겠냐고 할 수도 있

지만, 어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실패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

를 아이들에게서 빼앗았는지도 모

릅니다.”

어쨌든 많은 대학교가 실패란 무

엇인가에 관해 학생들과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일종의 교육

을 통한 치유 혹은 치유를 위한 교

육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다.

스미스 대학교의 시몬스는 소녀

들의 자존감에 관한 책을 두 권 썼

고, 내년에는 세 번째 책인 “지금 

너의 모습으로도 충분해(Enough 

as She Is)”를 펴낼 예정이다. 그녀

는 대학들이 좋은 교육이란 무엇인

가에 관한 기준을 새로 세우고 있

다고 진단한다.

“대학들은 학생이 졸업논문을 얼

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

라, 함량 미달이라는 평가를 듣고

도 주저앉지 않고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요. 특히 요즘은 직장도 자주 옮기

고, 하는 일도 자꾸 바뀌며, 단기간

에 처리하는 프로젝트 위주로 일이 

진행되거나 프리랜서, 소규모 스타

트업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능

력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기술이랄

까요.”

대학교에는 낮잠 전용 간이침대 

혹은 소파도 있고, 심리 치료에 도

움이 된다는 작은 동물원도 있다. 

이제 여기에 실패하는 법까지 가르

친다고 하니, 지난해 “사이콜로지

투데이”가 표지 제목으로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도 하게 될 것이다.
<계속>

통합된 선교정책으로 중복투자 막고 교단/선교사 갈등 조정 선교지 재배치

세계선교현장 선교사들 현장경험 학문화 작업 및 한국교회 공유 필요

언어와 문화충격 벗어난 2세 사역자 세워 맘껏 사역하도록 

강성철 선교사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 (끝) 성경 원문의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다. 최근 

크리스천투데이가 성경 원문을 영

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들의 고충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번역 기

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 지식과 

시대와 문화의 차이 등에 대한 이

해가 있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라

는 설명이다.

매체는 최근 세계적인 기독출판

사 비블리카(Biblica)와 새국제성

경(NIV·New Internat ional 

Version)의 영국 출판사가 케임브

리지대학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성

경번역위원회(CBT·Committee on 

Bible Translation) 토론회를 취재

해 보도했다. CBT는 NIV의 번역자 

모임이다.  

CBT 회원들은 두 가지 번역 기

술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문자를 표현 그대로 

옮기는 직역이다. 원문과 번역문을 

일대일로 대응해가며 작업한다.

두 번째는 원문의 독자가 느낀 

점을 번역문의 독자도 느낄 수 있

도록 본문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

는 방법이다. 눈을 본 적 없는 아프

리카 사람들을 위해 ‘눈처럼 하얀’

이라는 표현보다는 ‘목화처럼 하

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식이

다. 이는 성경 본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를 높인다. 

ESV(English Standard Version)

은 첫 번째 번역 기술을, NIV는 두 

번째 번역 기술을 택했다.

이들은 성경 번역의 어려움을 토

로하기도 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자체도 어려운데 다양한 배경지식

까지 알아야 하니 당시 역사와 사

회학, 신학까지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단어 뜻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다. 개별 단어 뿐만 아니

라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차이를 

녹여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CBT 회원들은 “독자에게 과거의 

상황을 이해시킬지, 과거의 단어를 

현재의 쓰임으로 바꿔 설명할지 선

택해야 한다”면서 “한 나라의 배경

과 시대 뿐만 아니라 대중의 다양

한 문화적 배경에 따른 이해 정도

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

다. 

한 번 번역을 끝냈어도 수정 작

업은 계속된다. 달라지는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성경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 회원은 “지금까지 1000개 

이상의 구절을 고심 했다”면서 “여

전히 더 나은 번역을 위한 고민 중”

이라고 토로했다. 

수정도 쉽지 않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투표에 부친다. 회원의 

70% 이상 동의해야 수정된다. 

한 회원은 “성경 본문의 필자들

은 영감에 따라(inspired) 성경을 

필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땀을 흘

리며(perspired) 이를 번역한다”고 

재치 있게 말했다. 

성경 원문 번역자들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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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

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둘

째,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까요? 사도는 말

하기를 ①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표준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생각의 새로움이 있어야합니다. 여기 마음

은 생각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육

의 생각을 제어하는 상태(롬8:5-7)를 말하

며,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

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고후10:5). ③하나

님의 뜻을 따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선

악의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 곧 그리스

도에게 속한 생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영

적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고 거기

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영적 예배(롬12:2)찬535장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산제사

의 생활을 가르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

까? 첫째, 구원 후에 따라오는 생활이라고 말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

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성령

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리까지 나가도

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이 삶이 따르

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활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순서입니다. 둘째, 몸을 모두 드려야합

니다. 몸은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을 가

리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좌정하실 성전이 

되게 하려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셋째, 생축

을 죽여 불태워 송두리 채 드리는 삶입니다. 

산 번제가 없는 거룩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아 친히 거룩케 하시기 때

문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산제사의 삶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산제사의 삶(롬12:1)찬289장월

사도는 산제사 곧 영적 예배의 삶을 정상

적인 생각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스

도 안에서 적절한 삶을 요구합니다. 첫째, 이

것은 교만한 생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큰 구

원을 받았다하여 안일의 삶을 경계하며 완성

을 행해 육의 부패성과 늘 싸우는 수고가 따

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

스라엘이 7족속과 싸운 것처럼 영적 전쟁에

서 평안을 기대해야합니다. 가난한 마음만이 

이깁니다. 둘째, 은사를 따라 적절히 생각하

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모든 그리스

도인이 공유하지만 각자의 은사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납니다. 구원의 생활은 은사로 그

리스도를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 때 그리스

도 중심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적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빌3:12-13).

적절한 삶을 살려면(롬12:3)찬405장수

구원에 뿌리를 내린 영적 예배란 소극적 

삶이 아닙니다. 은사에 따라 모든 방면에 열

매를 나타내야 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곧 

이 땅에서 교회생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살 수 있습니까? 첫째, 자기 은

사를 알아야 합니다(4). 교회의 지체는 제각

기 은사를 가집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다양

한 은사를 인정해야합니다(4-5).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함, 구제함, 다스림, 긍휼베품 등

의 은사로 기능에 따라 교회를 섬겨야합니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서로 짐으로 하

나 돼야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일성을 가져야합니다(6-8). 그리스도의 

형상, 의, 인, 신(마23:23)으로 충만하게 나

타내기 위해 은사를 개발해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나라의 실제 모습

입니다.  

은사를 존중하자(롬12:4-8)찬446장목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은사를 활용함

으로 사랑을 온전히 이뤄야합니다. 율법의 

요약이고 은사의 기초이며 그리고 하나님 

형상의 총화인 사랑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

해 나타내시려는 마지막 열매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사랑은 참 

구원 위에 세워진 은사의 총화란 것입니다

(9-10). 그래서 은사를 말하다가 곧이어 사

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그 바탕이 거

짓 없는 진실이어야 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

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수고가 

따릅니다(12-13). 사도는 사랑은 수고가 따

름을 강조합니다. 경쟁과 열심과 근면 그리

고 공급하고 힘쓰라고 말합니다. 셋째, 그리

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야합니다. 율법에 나타

난 하나님의 성품, 의인신(마23:23, 눅11:43)

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를 힘써

야 합니다.

금 사랑을 이루라(롬12:9-13)찬294장

계속되는 사도의 생활지침은 믿음과 행함

이 연결된 일원론 생활을 말합니다. 왜 그런

가요? 첫째, 복음 안에 의와 인과 신이 충만

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의 완성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

는 14-15절 명령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구

원은 무궁무진 능력을 가진 증거입니다. 둘

째, 율법은 복음으로 이끕니다(16). 표준만

을 말하지 않고 이르는 길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복음의 가정교사이기 때문입니다(갈

3:24).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이 그 자리로 가

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합

니다(20-21). 성령은 율법의 최고봉인 사랑

에 이르게 하십니다(20). 마침내 선이 악을 

이기는 자리까지 나가게 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삶까지 이루시기 때문

입니다.  

일원론의 삶(롬12:14-21)찬189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제 5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

하는 사모 

사모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목회자 

아내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별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

는 것과 같다. 멀고 먼 사막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과 같은 답답함과 외로움과 

절망적인 여인의 삶과 같다고 말할 수 있

다. 만일 사모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사모의 일

을 감당한다면 사모의 사역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될 것이며 천

사도 흠모하는 복되고 영광스런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필자 자신

이 이 길을 걸어오면서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리하는 목회자 사모

가 되기 위해 성령 충만한 삶이 가장 우선

순위라고 말할 수 있다. 

제 17장 사모와 성령충만 

이 장에서는 필자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국 교역자 사모 세미나에서 강의

한 내용을 소개한다. 

1.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삼위일체(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제 3위이시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며 하나님

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성령님은 무한한 지성(고전2:11)과 의지(

고전12:11)와 감정(엡4:30)을 가지고 계

시는 인격적인 분읻. 예수님께서는 승천

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다(요14:16-17).

2. 성령의 명칭

 

성령은 히브리어로 ‘르아흐’, 헬라어로 ‘

프뉴마’라고 하는데 ‘바람’, ‘생기’, ‘공기’

란 뜻으로서 눈으로 볼수는 없으나 분명

히 존재하신다. 그리고 역사하실 때 반드

시 흔적이 나타난다. 성경에는 성령에 대

한 여러 명칭들이 소개되어 있다. 

‘보혜사’(요14:16, 26, 15:26, 요일2:1)

라는 말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 ‘능력을 주시는 분’, 

‘상담자’, ‘대언자’, ‘돕는 자’, ‘중재자’란 뜻

이다. 

*하나님의 영(롬8:9), 그리스도의 영(

롬8:9), 진리의 영(요14:7), 진리의 성령(

요16:13), 하나님의 신(창1:2), 하나님의 

성령(고전 3:16), 은혜의 성령(히10:29).

3. 성령께서 하시는 일

➀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전12:3, 요3:3-7).

➁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요14:26).

➂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요

14:26).

➃성도의 삶에 기쁨, 평강, 사랑, 소망, 

감사, 위로 및 승리를 주신다(롬5:5, 

14:17, 15:13, 고전2:2).

➄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갈

5:22-23).

➅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롬8:26-

27).

➆전도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능력을 

주신다(행1:4-8).

➇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 은사를 

주신다(고전12:4-11).

➈성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요

14:16-17).

4.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전적으로 나

의 삶을 다스리시는 생활을 말한다. 즉 성

령 충만의 생활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생활을 뜻한다(갈2:20). 

중생과 성령 충만한 삶에는 분명한 차

이가 있다. 중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 예수를 구주로 믿고(고전

12:3) 거듭나서(중생)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도

들이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다. 

중생은 일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의 생활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끊임없는 죄의 고

백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5.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

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서워서 문

을 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

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요20:19-

22).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하심을 확증시켜 

주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들을 

모아 놓고 중대한 분부를 하셨다(행

1:4-5, 행1:8).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부탁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기

도에 힘썼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끝가지 

기도하며 기다리던 120문도에게 놀라운 

성령이 임하셨다. 

6.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행2:1-4) 놀라

운 변화를 받아 말씀을 담대히 증거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

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명

절을 지키기 위해 각 나라에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다 놀라 기이히 여기며 서로 

말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그리고 

어떤 이들은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라

고 조롱까지 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를 하였다. 예수

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과 약속하신 성령

을 보내주심 등을 설교하였다. 그러자 그

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모두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다. 그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

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

이라”(행2:38-39)고 선포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

의 수가 3천이나 더하여 초대교회가 탄생

하게 되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의 베드로는 예

수님의 수제자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을 뿐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16:16)라는 놀라운 신앙고백까지 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

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심문을 받으실 때 세 번씩이나 예수를 모

른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담대히 예수

를 증거하며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

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2

장 42절-47절에 잘 설명되어 있다. 

 hslee39@sbcglobal.net

이희숙 사모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24)

사모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목회자 아내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별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만일 사모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

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사모의 일을 감당한다면 사모의 사역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될 것이며 천사도 흠모하는 복되고 영광스런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웅 장로는 21년 전 멕시코 양

궁코치로 멕시코에 발을 디뎠다. 

당시 멕시코 양궁은 50-60위 정

도로 실력이 뒤져있었다. 이것을 

만회해 보고자 멕시코 정부는 한

국감독을 청빙했고 한국감독이 오

면 금방 금메달을 딸 것 같은 착각

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웅 장로

는 어린이들을 발굴해 선수로 키

우기로 작정하고 차분히 선수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결국 2012

년 런던올림픽에서 자랑스런 은메

달과 동메달을 거머쥔 이들은 어

린 시절부터 이웅 장로가 길러낸 

선수들이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겐 

대회 시작 전, 5분간의 대기시간

이 있다. 그 시간에 이웅 장로는 

어김없이 선수들과 기도하는 시간

을 갖곤 한다. 뿐만 아니라 연습에 

임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다. 이렇

듯 그의 삶속에는 늘 기도가 떠나

지 않았다. 강의에 앞서 런던올림

픽 영상을 관람케 한 이 장로는 “

런던올림픽에서의 영광은 오직 하

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날을 회

상하며 간증을 시작했다. 

런던올림픽을 위한 기도는 4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올림픽을 

위해 아내 이영숙 권사는 4년 동

안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의 일군

들을 모아 달라고 간구했다. 그 기

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세계 속에 

흩어진 지인들을 기도의 동지로 

모아주셨고 함께 기도에 전력했

다. 그때 이 권사에게 특별한 기도

의 응답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 있

게 ‘메달 두 개를 따리라’는 확신

을 갖고 선포했다. 

함께 기도하던 이웅 장로는 내

심 남자 단체전과 남자 개인전에 

큰 기대를 품고 준비했다. 사실 남

자 양궁선수들의 실력은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시작

되면서 이 권사는 호텔방에 머물

며 오로지 기도에 올인 했다. 그러

나 막상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이

웅 장로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

고 말았다. 그렇게 자신 있던 남, 

여 단체전과 남자 개인전에서 줄

줄이 쓴맛을 본 것이다. 

이제 현실적으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웅 장로부부

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 만약 

메달을 못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과 함

께....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

웅 장로의 생각과 달랐다. 하나님

은 개인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간섭하셔서 그들에게 은, 동 메달

을 걸어주시며 멕시코 전 국민들

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

다. 

“마지막 결승에서 한국 선수와 

만났습니다. 그땐 정말 맘이 편했

지요. 져도 좋고, 이겨도 좋다는 

마음이었죠. 그때 만약 멕시코가 

금을 땄다면 맘껏 기뻐하고 행복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이 금메달을, 멕시코가 은메달을 

땄을 때 정말 맘껏 기뻐하며 하나

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라고 당

시의 소감을 되짚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 

하나님은 이웅 장로를 성공한 

CEO로도 사용하셨다. 그는 운동

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사업을 위

한 기도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현재 멕시코 국제공

항의 모든 광고 매체를 소유하고 

있고, 멕시코 소나로사 거리에 4

층 건물로 된 카페 Coffee Kkot(

커피꽃) 1호점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엔 2호점도 개장했다. 내

년쯤엔 또다시 3호점을 개점할 예

정이다. 

이 카페는 멕시코 뿐 아니라 미

국에도 선보인다. 7월 말이면 LA 

한인타운 6가와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체프만 몰에 있는 카페 

Coffee Cielito(푸른하늘)가 업그

레이드돼 ‘Coffee Kkot 1호점’으

로 새롭게 거듭난다. 2호점은 텍사

스 세워질 계획이며 Coffee Kkot

의 모든 수익금은 전액 선교비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이웅 장로는 또 다

른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한국콘

텐츠 비즈니스다. 한국 웹툰, 드라

마 등을 스페니시로 번역해 공급

하는 사업이다. 이것으로 젊은이

들을 모으고 콘서트 중간에 CCM

을 포함했다. 그들의 문화 속에 한

국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빠른 시간에 이뤄지진 않겠

지만 서서히 그 일을 이루고자 하

는 것이 이웅 장로의 비전이다. 지

금 멕시코 Coffee Kkot에서는 

CCM곡이 흐른다. “아직 Coffee 

Kkot에서 차를 즐기는 청년들은 

한국가요인지 CCM인지 잘 모르

고 그저 한국 음악을 즐기고 있다”

며 활짝 웃는다. 

이웅 장로에게는 또 하나의 꿈

이 있다. 청소년센터를 건립해 청

소년들이 맘껏 그들의 꿈과 신앙

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것. 이를 위해 이미 건축이 

시작됐기에 곧 실천에 옮겨질 것

이라고 귀띔한다. 

이제 이웅 장로는 멕시코 사업

가로, 국가대표 양궁감독으로 너

무나 잘 알려진 한국인이다. 호칭 

또한 장로, 감독, 사업가 등 많은 

칭호가 있지만 여전히 그는 ‘장로’

라는 칭호가 제일 좋다고 고백한

다.

그러나 성공한 CEO로 평가받기

까지 그의 사업이 평탄치만은 않

았다. 그에게도 위기가 있었다. 3

년 전쯤 멕시코 정계가 바뀌며 사

업에 어려움이 찾아 왔을 때, 아내

는 DTS(예수전도단)훈련에 임할 

것을 권했다. ‘나처럼 바쁜 사람이 

어떻게 5개월씩 훈련을 받느냐?’

고 처음엔 거부했지만 곧 무릎을 

꿇고 사업도, 양궁감독도 잠시 놓

고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

다. 멕시코와 LA를 오가며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보고 주님을 

찾을 때 받은 말씀이 이사야 

55:8-9이라고 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

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훈련 4개월쯤 지났을 때 하나님

은 멕시코 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만나게 하셨고 그를 도구로 사용

하셔서 다시 사업이 안정세를 이

룰 수 있게 인도하셨다. 이 일을 

겪으며 이웅 장로는 자신의 생각

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음을 깊

이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끝으로 그는 “운동밖에 할 줄 아

는 게 없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

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겸손히 주

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종의 삶을 

살고 싶다”며 훈련원에 모인 청년

들에게 “다니엘처럼 뛰어난 믿음

의 리더들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

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바란

다”고 당부하며 강단을 떠났다.
<이성자 기자>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처럼 

새롭게 시도되는 네트웍 사역 역시 

교단에 속해 있다. 실제로, Acts 29

의 회장, 매트 채들러 목사의 교회

(The Village Church)는 남침례교 

교회다.

갤럽은 또한 미국인들의 탈교단 

현상의 도미노식 반응으로, 자신들

이 특정 교단에 속해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제는 광의적 차원으로 소속

돼 있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미국인 중 남침례교

인들이라고 밝힌 크리스천들이 8%

에서 3%로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을 ‘남침례교인”라도 불

리우기보다는 단순하게 “침례교인”

이라고 불리우기를 바랐기 때문이

라고 갤럽은 말해준다.

따라서 특정 교단에 속한 교회들

은 교회 이름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40개 교단에 가입하고 

있는 미복음주의협회(NAE)에 속한 

교회들 중 63%가 이미 자신들의 교

단 색을 드러나게 하는 교회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2015년 

CT는 “Leaving Baptist in Your 

Church Name Won't Scare People 

Away”란 제하로 이러한 현상을 보

도했다).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1970년

대 한창 들끓었던 카리스마틱 그리

고 Jesus People 무교단주의 운동(

갈보리채플과 빈야드)는 “크리스천

답게 살기”만을 강조했고, 주류교단

을 “너무 나눠져 있다”고 비판하면

서, 미국인들의 관심에 호응한 것이

라고 올슨 교수는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남침례교회를 포함

한 주류교단의 역사적인 교인 감소

에도, 하나님의성회 교단만큼은 전

혀 위축되지 않고 괄목할만한 교인 

성장세를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다. 

2014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하나님의성회는 남침례교회나 연

합감리교회를 바짝 뒤따르고 있을 

정도다. 한마디로, 무교단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점점 더 많아

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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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양궁코치로 멕시코 입국...2012년 런던올림픽서 열매 맺어

글로벌 사업가로도 성공...Coffee Kkot 체인점 LA, 텍사스 진출

사업위기 왔을 때 DTS 훈련 받아...청소년센터 건립 추진

“My thoughts and God’s thoughts” 

멕시코 국가대표양궁감독  이 웅 장로

지난 7월 12일, 마운틴 밸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GLDI(세계

지도자훈련원/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훈련장소

를 방문했다. 이곳에는 영적으로 거듭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50

여명의 대학, 대학원생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0일 동안 

함께 훈련을 받고 있었다. 

40일 동안 그들은 △개인적인 부흥과 비전의 발견 △성경적 진리

와 세계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리더십 △세계적 안목을 가진 

리더십 △효과적인 인생관리/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 △세계를 변

화시키는 전략 등의 주제로 강의를 들으며 글로벌 리더로서 준비되

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훈련과정 중, GLDI는 이웅 장로(멕

시코아름다운교회/국가대표양궁감독/글로벌 사업가)를 초청했다. 

이날 이웅 장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하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품도록 도전했다. 

이웅 장로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멕시코 국가대표 양궁 최초

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내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매스컴을 뜨겁

게 달구었고 지금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위해 선수들을 훈련시키

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멕시코에서 성공한 CEO로 손꼽히고 있

다. 

다음은 이웅 장로가 GLDI에서 훈련생들에게 들려 준 내용을 요

약, 정리한 것이다. 

미국 교인들, 탈교단 현상 가속화

GLDI(세계지도자훈련원)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의 간증을 들려주고 

있는 멕시코 국가대표양궁감독  이웅 장로(오른쪽).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은, 동 메달을 딴 멕시코  선수들과  이웅장로

| 삶과 신앙 |


